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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 CBO 1

미국 CBOⅠ

2021 The Long-Term Budget Outlook

▣ 30년 시계의 베이스라인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장기재정전망 수행

▣ 의회에 가장 유용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유지 시나리오 분석만 실시

1. 추진근거 및 추이

□ (법적근거)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의 장기재

정전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동 보고서는 경제 및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서 중 하나로 매년 발간

○ 1974년 ｢의회예산법｣1)에 따라 설립된 CBO는 의회 예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및 재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

­경제 및 재정전망(10년 시계), 대통령 예산안 분석, 비용추계 등을 수행하며, 

장기재정전망 역시 CBO의 의회 활동 보좌 업무의 하나

□ (추진배경)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재정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 시행

○ 1996년 5월 The Economic and Budget Outlook: Fiscal Years 1997-2006

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최초 발표

□ (추진추이) 1996년 이후 장기재정전망은 다양한 보고서의 이름으로 연간 또는 격년

으로 발표되다가 2009년부터 현재와 같이 매년 발간

○ 1996년 5월 The Economic and Budget Outlook: Fiscal Years 1997-2006 

제4장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게재

­CBO에서 발표한 최초의 장기재정전망2)

1)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2) 미국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편에서는 최소 25년 이상 전망을 장기재정전망으로 간주



2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 1996년 8월 Reducing the Deficit: Spending and Revenue Options에서 사

회보장과 의료(Medicare) 지출에 한해 향후 75년 전망 시행

○ 이후 장기재정전망은 Long-Term Budgetary Pressures and Policy Options (1997년, 

1998년), Long-Term Budget Outlook(1999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2020년) 등을 통해 연간 또는 반년 주기로 발표

2. 전망의 범위, 분야 및 방법

□ (전망 분야) CBO의 장기재정전망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수입 및 지출(비이자

지출 및 이자지출), 재정수지, 연방정부 부채에 대해 전망

○ (재정수입) 개인소득세, 급여세(payroll tax), 법인세, 소비세(Excise tax), 유산

세 및 증여세, 기타수입원으로 나누어 세목별 가정에 따라 전망

­전망 시계열 첫 10년 동안 CBO의 중기재정전망보고서3)의 GDP 대비 재정수

입 전망치를 이용하며, 이후 기본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세목

별로 전망

­기타수입원은 2031년 이후 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유지

○ (재정지출) 비이자지출과 이자지출로 구분하고, 비이자지출은 다시 의무지출과 재

량지출로 나누어 항목별 가정에 따라 전망

­(비이자지출: 의무지출) 사회보장, 주요 건강보험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

드), 아동의료보험(CHIP),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Marketplace Subsidie)4), 기

타의무지출5)로 구분하여 전망

 사회보장지출(Social Security)*은 전망 기간 동안 신탁기금(Trust Fund)**

의 고갈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현행법에 따라 2051년까지 예정대로 급

여를 지급할 것으로 가정

         * 사회보장 노령 및 유족 연금(Old-Age Survivor Insurance, OASI)와 장애연금(Disability Insurance, 

3)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 2.
4)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거래소(Marketplace)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Marketplace 
Subsidie는 해당 시장에서 구입되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조금 지출액을 말함 

5) 공무원 및 군인연금, 특정 재향군인 지출, 푸드스탬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실업급여, 환급형 세액공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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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임

        **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으로 기금의 96% 정도는 급여세로부터 충당되고, 나머지는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소득세로부터 충당

       *** CBO는 현행법상 OASI 신탁기금은 2032년, DI 신탁기금은 203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은 2030년까지 CBO 중기전

망을 따르고 2031년부터 수혜자 수, 초과비용 증가율 가정을 고려하여 전망

 아동의료보험은 2031년 이후 GDP의 일정 비율로 고정

 기타 의무지출 중 환급형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는 수입전망의 

일부로 전망하며, 그 외 기타 의무지출은 2026년부터 2030년의 연간 감소

비율을 2031년부터 유지시킴으로써 2031년 기타 의무지출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반영(2020년 3월 전망보고서 가정을 그대로 사용)

­(비이자지출: 재량지출) 2031년까지 CBO의 중기전망을 따르고, 그 이후 2031년 

명목 GDP에 따라 증가

<표 Ⅰ-1> 지출 항목별 별도 가정(2032~2051년) 

항목 가정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 초과의료비 2032년 1.3% → 2051년 1%
∙ (메디케이드) 초과의료비 2032년 1.53% → 2051년 1%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 2031년 GDP 대비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비율 유지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 ∙ 초과의료비 2032년 1.53% → 2051년 1%

기타 의무지출
∙ 2031년 GDP 대비 기타 의무지출 비율 유지 
∙ 환급 세액공제는 수입의 일부로 추정

재량지출 ∙ 2031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유지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52.

○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연방정부 부채 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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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 주기) 2009년 이후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추계하여 보고서 발간

○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연간 또는 격년으로 발표

□ (전망 기간) 최초 55년 전망에서 75년 전망으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 이후 다시 

30년 전망으로 축소6)

○ 장기재정전망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재정지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구고령

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보장 지출 및 의료지출의 장기전망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

­1996년 5월 The Economic and Budget Outlook: Fiscal Years 1997-2006 

제4장에서 2050년까지 55년 전망

­1996년 8월 Reducing the Deficit: Spending and Revenue Options에서 

사회보장과 의료(Medicare) 지출에 한해 향후 75년 전망

­1997년 및 1998년 Long-Term Budgetary Pressures and Policy Options

에서는 2070년까지 전망

­이후 2015년까지 격년 또는 연간 발간된 Long-Term Budget Outlook에서

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략 70년 이상 기간을 전망

­2016년 이후 연간 발간되고 있는 Long-Term Budget Outlook에서는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분야의 일부7)에 한해 향후 75년을 전망하며 그 외 분야는 

향후 30년 전망

□ (중기전망과의 연계성) CBO의 장기재정전망의 첫 10년은 중기재정전망과 연계

○ 장기재정전망의 최초 10년은 CBO에서 수행하는 중기재정전망을 따르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 전망

□ (전망 주체) CBO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노동, 소득보장, 장기분석국(Labor, Income 

Security,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에서 주관

6) 미래의 적자 및 부채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자체적인 평가 후 전망 기간 축소
7) 사회보장분야의 수입과 지출, 메디케어의 수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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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따라 일부 내용은 거시경제분석국(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 

조세분석국(Tax Analysis Division) 등에서 작성

□ (전망 절차) CBO의 자체 장기재정전망 모형인 CBOLT(Congressional Budget Office’s 

longterm model)를 이용해 각 항목 전망

○ (모형) CBO 장기재정전망 모델인 CBOLT(CBO’s long-term model)을 이용하

여 인구 및 거시경제전제,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가채무 등을 추계

[그림 Ⅰ-1] CBO 장기 전망 모형

Step 1
인구통계학 모델

(The demographic 
model)

⇒

Step 2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

(The 
microsimulation 

model)

⇒

Step 3
장기전망모델

(The long-term 
budget model) 

⇒

Step 4
정책결정모델

(The policy growth 
model)

∘ 매년 출생, 사망, 
이민자 및 
이민자의 수 예측

∘ 연령·성별에 따른 
인구 추정 

∘ 인구표본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의한 경제적 
변화를 매년 예측

∘ 중기 전망 
10년을 확장하여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전망

∘ 인구통계, 재정정책 
및 경제요인이 연방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출처: CBO, “An Overview of CBOLT: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Long-Term Model,” 2018. 4. 저자 요약

4. 보고서의 구조

□ 전반적인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지출 분야별 전망, 재정수입 전망, 

민감도 분석 및 재정건전화 정책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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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Ⅰ-1  보고서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2021. 3.) 목차

1 개요
2 연방채무의 증가 및 증가의 결과
3 장기전망을 위한 인구 및 거시전제
4 2051년까지 정부지출
5 2051년까지 정부수입
6 경제적 요인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
7 CBO 장기재정전망의 불확실성
8 지난해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

부록 1 CBO의 인구 및 경제동향 예측
부록 2 2020년 9월 이후 CBO의 장기재정전망 변경 
부록 3 CBO 전망의 가정과 전망방법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5. 전망전제

□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의 CBO 10년 예측은 장기전망의 주요 전제가 되며 특히 이번 

전망에서는 전염병의 단기적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CBO의 평가를 

반영함

○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염병 발발 이후 대응 법률과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

정치를 포함하고 CBO는 이 법안이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악화를 부분적

으로 상쇄할 것이라 예측

□ (인구전제) 2031년까지 인구통계학적 전망은 CBO의 10년 중기전망의 기준시나리오 

가정과 동일하며, 그 이후 20년 동안에는 장기 추세에 대한 CBO의 평가에 따라 

인구전제 가정 및 전망

○ (인구수) 2021년 3억 3,500만 명에서 2051년 3억 7,5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

균 0.4%씩 증가하고, 이는 지난 5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0.9%보다 낮은 수준임

○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인구 비중은 향후 수십년 동안 확대되며 현재 미국

인구의 17%가 65세 이상 인구인 반면, 2050년에는 현재 인구의 22%가 65세 

이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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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연령대별 인구 전망

(단위: 백만명)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5.

○ (합계출산율) 2020년 여성 1인당 1.71명에서 2021년 1.61명으로 감소하나 2029년

까지 1.85명으로 증가하여 2051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함

○ (순이민율) 전망 기간의 첫 10년 동안은 평균 90만명에서 전망 기간의 세 번째 

10년 동안은 평균 11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

­CBO의 순이민 전망은 작년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 (기대여명) 2021년부터 2031년까지 평균 79.1세에서 2042년부터 2051년까지 

평균 81.7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수명) 2021년부터 2031년까지 평균 19.8세에서 세 번

째 10년 평균 21.3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BO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

올 것이라 예측

○ 향후 10년 동안 이민은 전체 인구 증가의 약 60%를 차지하고 출산 및 사망률의 

순기여는 나머지 40%를 차지하여 출산율이 대체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민은 미국 전체 인구증가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

­CBO는 2044년까지 사망자는 출생자를 초과하여, 이민자가 없으면 인구가 감

소할 것이고 그 이후 증가는 전적으로 이민자 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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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단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5.

□ (거시전제) 2031년까지의 거시전제 가정은 CBO의 10년 중기전망의 기준시나리오 

가정과 동일하며, 이후 20년 동안에는 장기 추세에 대한 CBO의 평가에 따라 거시

전제 가정 및 전망

○ (잠재 GDP) CBO의 확장된 기준선 예측에서 향후 30년 동안의 잠재 GDP 성장

은 지난 70년 동안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

­2021년부터 2051년까지 실질 잠재 GDP는 연평균 1.6% 증가하는 반면, 1951년

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3.1%의 성장률이었음

[그림 Ⅰ-4] 잠재 GDP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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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GDP) 향후 30년간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약 0.5%p 느린 수준

○ (노동력, Size of the Labor Force) 30년 시계열의 상반기에 하락세가 지속되다

가 하반기에 안정화 및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1년부터 2051년까지 연평균 

0.4%의 비율로 16세 이상 인구성장률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2020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회복이 예측보다 빠르게 적극적

으로 돌아섰고, 장기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영향을 재평가한 결과

○ (비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TFP) 전망 기간 동안 평균 1.1%로 전망

­이는 1950년 1.4%를 나타낸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0.3%p 더 느리고, 1990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0.1%p 더 느린 예측치

○ (이자율, Interest rate) 금리는 전망 기간 내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나 과거보

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실질 이자율) CBO의 현재 전망치인 2021~2050년 

실질 금리는 평균 작년 전망치와 거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2009년 이후 평균 이자인 0.7%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나타낼 것이고, 이후 2031년에 이르러 1%로 회복 후 상

승 및 유지하여 2051년 2.7%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명목 금리) 2021년 1.1%에서 2031년 3.4%, 2051년 

4.9%로 1995~2004년 평균(5.4%)보다 절반 가량 낮은 수준으로 예측

○ (기후변화의 영향, Effect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조건이 변하는 대로 

2051년까지 그대로 둘 경우 2051년 실질 GDP는 2021년부터 2051년까지 기후

변화 조건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경우의 실질 GDP 수준보다 1% 낮을 것으로 예측

­CBO는 2020년부터 기후변화에 의한 GDP 영향을 측정하고 장기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그 과정 중 

­CBO는 기후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GD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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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기준 시나리오 거시전제

(단위: %)

 주: 1. CPI-U=도시 소비자 대상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consumers)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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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결과

□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입 및 주요 지출 분야,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연

방정부 부채 등 전망 결과 제시

○ (재정수입) 매년 전망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입 포함 전체 재정수입으로 제시

하며, 10년 단위로 재정수입 전망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급여세

(payroll taxes), 법인소득세, 기타수입으로 나누어 제시

­(기타수입) 소비세, 유산세 및 증여세, 연방준비제도의 송금, 관세, 잡부금 등

○ (재정지출) 비이자지출과 이자지출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으며, 비이자지출 항목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그 외 의료지출*, 기타지출**로 구성

    * 메디케이드, 아동의료보험, 민간 건강보험 보조금

   ** 재량지출, 공무원·군인연금, 실업급여, 푸드스탬프(SNAP), 생활보조금(SSI) 등

­10년 단위 전망치의 경우 비이자지출 항목을 사회보장과 의료지출 등을 포함

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제시 

□ (전망 결과) 2020년 1분기에 발생한 전염병 대유행으로 미국 경기가 빠르게 침체 

되어 관련 지출증가와 수입감소를 유발함에 따라 2019년 GDP 대비 79% 수준이

었던 연방부채가 2020년 100%로 급증

○ (국가채무) 2021년 말까지 연방부채는 GDP 대비 102%로 추산되었고 2031년  

107%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1년 202%가 될 것이라 전망

[그림 Ⅰ-5]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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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202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3%로 추산되고 이는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적자이나, 2020~2021년 전염병의 영향이 감소함에 따라 적자가 

감소하여 2030년 5.2%를 차지함

­2031년 이후 의무지출, 특히 주요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과 연방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적자가 계속 증가하여 203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7% 이후 2051년 13.3%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림 Ⅰ-6]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p. 1~2.

○ (수입) 2020년 GDP 대비 16.3%에서 2021년 16.0%로 감소한 후 2025년 17.2%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후 개인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17년 세법 일부 조항의 만료로 인한 세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2025년 이후 세입이 증가하여 2027년 총수입은 GDP

대비 17.9%에 이를 것

 개인소득세 수입은 2021년부터 2051년까지 GDP대비 총수입의 2.5%p 상

승함

 법인소득세 수입은 전망 기간 동안 GDP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급

여세 및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수입은 GDP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2031년 이후 다시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51년 GDP 대비 18.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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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개인소득세 증가 요인

(단위: GDP 대비 %)

 주: 1. 기타 요인(other factors): 2020년과 2021년에 수입을 감소시키는 전염병에 대응하여 제정된 임시 세금 
조항뿐만 아니라 임금 분포 변화 및 의료 비용 상승으로 인한 비과세 보상 증가 등과 같은 장기간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

    2. 실질과표구간 상승(real bracket creep):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증가함에 따라 소득의 많은 부분이 더 
높은 세율을 받게 되는 과정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25.

[그림 Ⅰ-8] 분야별 수입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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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총지출은 2021년 GDP 대비 26.3%에서 2031년 23.2%로 점차 감소하고 

이후 2051년 31.8%로 증가하는데, 이는 경제규모 확장과 이자비용의 증가로 부터 

기인

­(비이자지출）이자지출을 제외한 비이자지출은 2021년 GDP 대비 24.9% →

2031년 20.8% → 2051년 23.1%로 전망

 (사회보장) 지난 50년의 증가 추세와 다르지 않으며, 사회보장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액은 2021년 GDP 대비 5.2%에서 2051년 6.3%로 증가

        * 추정 수급자 수 2021년 약 6,600만명 → 2051년 약 9,700만명

 (주요 의료 프로그램) 해당 분야 지출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2021년 GDP 대비 5.8% 수준이었

던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 GDP 대비 9.4%로 지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 (기타 의무지출) 2019년 GDP 대비 2.7%를 기록했던 의무지출 비중은 전

염병 확산으로 인해 2020년 GDP 대비 10.4%에 달하고 이후 전염병 관련 

경기침체 대응 재정정책으로 인해 2021년 6.3%을 기록, 2031년 2.2%, 2051년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량지출) 지난 반 세기 동안 재량 지출은 1970년 GDP 대비 11.5%에서 2019년 

6.3%로 감소했으나 전염병 대응정책으로 인해 2020년 7.8%로 증가하고 이후 

2021년 7.6%, 2031년 5.7%로 꾸준히 감소

 ① 2021년까지 대부분의 재량지출은 2019년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9, P.L. 116- 37)8)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재량지출 상

한선으로 제한됨

 ② 2031년부터 이후 5년 동안 재량지출은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증가하던 

것에서 명목 GDP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2036년부터 2051년

까지 GDP 대비 5.5%로 일정하게 유지

8) 2개년 동안의 예산방향을 설정한 법으로 ｢예산통제법((BCA4) of 2011)｣상의 강제 삭감 기간과 지출 한
도의 수정 및 국가채무 한도 유예 규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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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9] 비이자지출(의무 및 재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23.

­(이자지출) 지속적인 저금리와 GDP 상승으로 인해 순이자 비용이 2021년 GDP 

대비 1.4%에서 2024년 1.1%로 감소하나, 이러한 비용은 연방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2031년까지 2.4%, 2051년 8.6%까지 증가

 순이자 비용이 전망대로 증가한다면 2030년 기타 의무지출 수준을 초과하

고 2043년 모든 재량지출 수준을 초과, 2045년 사회보장 지출 수준을 초

과하게 될 것

[그림 Ⅰ-10] 분야별 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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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1] 수입과 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2.

7.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 총요소생산성과 이자율의 가정을 다르게 적용하여 연방부채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 (총요소생산성) 거시전제인 2021년부터 2031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GDP 대비 

1%에 ±0.5%p만큼 변화하도록 설정

­(10년 평균 GDP 대비 1.0%-0.5%p): 연방부채 (2021년) 102% →(2051년) 252%

­(10년 평균 GDP 대비 1.0%+0.5%p): 연방부채 (2021년) 102% →(2051년) 156%

○ (이자율) 연방차입금리가 기준선 요율에 비해 ±5bp만큼 변화하도록 설정

­(기준선 금리+5bp): 연방부채 (2021년) 102% → (2051년) 260%

­(기준선 금리-5bp): 연방부채 (2021년) 102% → (2051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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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2] 총요소생산성과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 3., p. 27.



18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미국 OMBⅡ

FY2022 Analytical Perspectives

▣ OMB는 매년 예산안 수립 시 현 정책 시나리오 유지와 예산안 반영 시나리오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지만 FY2022는 대통령 교체에 따라 축약된 분석을 실시

▣ FY2022 예산은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이라는 예산기조로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 조세 개편을 통한 적자개선을 목표로 함 

1. 추진근거 및 추이 

□ (법적근거) 연방정부 예산안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1921년)｣에서는 

장기재정전망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장기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재정

전망 수행

□ (추진배경) 1996년 의회에 제출된 FY1997 예산안에서 최초로 2050년까지 장기재

정전망 시행

○ 당시 미국은 OBRA 939) 등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으로 재정상황이 개선되는 추

세에 있었으나,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와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및 

의료지출 증가를 재정의 장기 위험요인으로 인식

○ 이에 따라 상기 요인의 위험 정도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장기재정전

망 시행

□ (추진추이) 1996년 최초 수행된 이래 현재까지 OMB의 장기재정전망은 매년 예산

안 Analytical Perspectives의 한 부분으로 수록

○ FY1997에서 FY2010까지는 예산안(Analytical Perspectives)의 Stewardship 장(章)

에서 장기재정전망(Long-Run Budget Projection)의 내용 수록

9)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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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11 이후부터 장기재정전망은 예산안(Analytical Perspectives)의 ‘Long Term 

Budget Outlook’이라는 별도의 장(章)으로 편성되어 수록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 범위) OMB의 장기재정전망은 자체 경제ㆍ인구 전망을 토대로 연방정부를 대

상으로 추계

□ (전망 분야)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와 FY2022년 예산안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로 나누어 재정수입 및 지출, 순이자지출,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국가채

무에 대해 전망

○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 FY2022년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정책이 추

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

­(재정수입) 세입을 포함하여 전체 재정수입(Total receipts) 전망

­(재정지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다시 주요 복지지출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의료

지출인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로 구분

○ (예산안 시나리오) 2031년까지는 FY2022년 예산안의 정책 추정치를 따르며, 이

후 FY2022년 예산안 정책을 반영하여 전망

­(재정수입) 세입을 포함하여 전체 재정수입(Total receipts) 전망

 2031년까지는 FY2022 예산안의 전망을 따르고, 이후 GDP 대비 수입 비

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소득세 수입은 실제 Real bracket creep10)가 통합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

­(재정지출: 의무지출) 중기전망 이후 사회보장지출, 메디케어 등의 의무지출은 

예산안의 중기전망과는 별도의 모형으로 추계

 (사회보장지출) 예산안의 경제 및 인구 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보험수리

10) Real bracket creep이란, 누진세제하에서 소득구간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의 
증가가 소득구간을 상향 이동시키고 그 결과 이로 인한 증세가 일어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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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Social Security Actuaries)에서 전망

 (메디케어) 2020 Medicare Trustees’ Report의 수혜자 수 증가와 초과의

료지출 성장률을 기반으로 전망

 (메디케이드) 2031년 이후 수혜자 1인당 GDP 성장률보다 0.9%p 더 높은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재정지출: 재량지출) 인플레이션과 인구증가율에 속도 연계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주기) 매년 예산안에 장기재정전망 결과 수록

□ (전망 기간) FY1997예산안에서는 2050년까지 전망하였고 FY1999년부터 FY2017년

까지는 70년 이상의 상이한 기간에 대해 전망하였으나, FY2018년 이후 25년의 기

간에 대해서 전망 

○ 사회보장(OASDI) 및 건강보험의 계리적 전망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75년의 기

간에 대해서 전망

□ (중기전망과의 연계성) 약 10년 전망까지는 예산안의 중기전망과 연계, 이후 전망

은 장기모형으로 추계

○ 매년 예산안에 실리는 OMB의 중기 이후 장기재정전망은 OMB가 장기전망을 위

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별도의 모형으로 추계

□ (전망주체) OMB의 예산심사국(Budget Review)에서 수행하나, 사회보장지출의 경

우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에서 전망

○ 예산심사국은 예산조정 업무와 지출추계 등 대통령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

○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은 예산안의 장기 경제 및 인구 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지출 전망

□ (전망절차) OMB 모형으로 전 분야 자체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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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인구 및 거시전망을 사용하여 장기재정전망 수행

­인구 및 노동력 증가율의 경우는 사회보장 재정보고서(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의 중위가정을 이용하여 전망

○ 수입, 지출 전 분야를 추계하며 지출추계를 이루는 사회보장지출*, 의료지출(Medicare, 

Medicaid 등) 등도 자체 추계

  * 예산안의 장기 경제 및 인구 전망을 사용하여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에서 별도 전망

○ 상기 과정을 거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연방정부 예산안 Analytical Perspectives

에 수록되며, 이는 OMB의 이름으로 발간

4. 보고서의 구조

□ 현정책 시나리오 및 예산안 시나리오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후 전망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 결과 제시 

○ FY2022예산안에서는 정권 이양에 따라 재정상황 파악이 지체됨에 따라 민감도 

분석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이며 추후 공개 예정 

참고 Ⅱ-1 보고서 Analytical Perspectives FY2022 목차

1 도입
2 경제 및 예산안 분석(Economic and Budget Analyses)
 - 거시전제(Economic Assumptions and Overview)
 - 장기전망(Long-Term Budget Outlook)
 - 연방정부 차입과 부채(Federal Borrowing and Debt)
3. 연방정부 인력관리
4. 예산 개념과 예산 수립 과정
5. 예산수입
6. 특별 항목에 대한 설명
7. 기술적 예산 분석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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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전제

□ (전망전제) 인구 및 거시전제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예산안의 중기전망과 동일

한 전제를 사용하며 이후 기간은 가정을 통해 외생적으로 설정

○ (인구) 인구 및 노동력 증가율은 2020년 사회보장재정보고서(2020 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의 중위가정을 확대하여 전망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5%를 약간 웃돌던 수준에서 2046년 그 비율의 3/4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거시) 2021년부터 2031년까지는 <표 Ⅱ-1>의 중기전망을 따르며 2031년 이후 

중기전망의 마지막 연도(2031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

­인구증가세 둔화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로 노동공급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연간 2.5% 안팎으로 전망되며, 10년 예산 기간이 

끝난 후 연평균 1.7%에서 1.8% 사이로 전망

­2032년부터 2031년 전망치가 일정하게 유지(CPI 물가상승률은 2.3%, 실업률은 

3.8%,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2.8%, 91일 만기 재무부 어음 금리는 2.2%)

<표 Ⅱ-1> 중기 거시전제 전망

 주: 각 변수별 단위가 다르므로 표에서 직접 확인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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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Ⅱ-2 최근 미국 경제 현황

□ FY2022 예산안에서는 전염병 확산 및 통제에 의한 당해 주요 경제지표 현황 파악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예산안까지 연도별로 제시했던 경제지표를 분기별로 제시하는 등 자세히 다루었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 
비공개 실적치를 반영하는 등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

  ○ GDP는 2020년 2/4분기 급락한 이후 4/4에 부분적으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전염병 확산 이전 최고점보다는 
낮은 수준

  ○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와 활동이 제한됐던 서비스업과 소매업에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참고 그림 1] 2020년 실질 GDP 변화에 대한 부문별 기여 

(단위: %)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8.

  ○ 2021년 초부터 고용주가 1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동력 참여는 계속 증가  

[참고 그림 2]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

(단위: %)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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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미국 구조 개혁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통과 및 전염병 확산 통제의 
상당한 진전으로 인해 미국경제 낙관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심리 개선,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

[참고 그림 3] 2020년 1월 대비 부문별 CPI 추세

(단위: %)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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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Ⅱ-3 다른 전망 기관과의 거시전제 차이 

□ 미국 재정전망을 실시하는 기관은 크게 CBO, OMB,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및 민간부문 예측자들로 구성된 블루칩패널(the Blue Chip Panel)이 있음

□ 전망 결과는 거시전제의 전망방식에 따라 전망 끝 연도의 연방정부 부채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남
  ○ (방법 차이) 행정부는 현행법 유지 및 정책실행의 완전한 이행을 염두하고 거시경제를 예측하나, CBO는 

현행법 유지만을 고려하고 정책실행은 고려하지 않음
     - 반면 FOMC과 블루칩은 어느 정도 정책을 포함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발표일의 상이함) CBO는 1월에 가용가능데이터를 바탕으로 2월 발표, FOMC는 3월 중순 발표, 

행정부는 5월, 블루칩은 2월 및 10월에 발표되어 실적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다름
     - 행정부의 예측이 확정된 이후 몇 달이 경과하는 동안 거시경제와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소비자 지출이 이전의 예상을 앞질렀고, 의회는 미국 구조 계획을 통과시켰으며, 1억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음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은 모두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노동 시작의 개선을 예상했으며, Fed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까지 연기하는 환경 설정도 동일함

<참고 표 2> 기관별 거시전제 전망 비교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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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결과

□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입 및 주요 지출 분야,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연

방정부 부채 등 전망 결과를 현 정책 시나리오와 예산안 시나리오로 나누어 제시

○ (재정수입) 세입 포함 전체 재정수입으로 제시

○ (재정지출) 이자지출과 비이자지출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제시

○ (특이사항) FY2022 예산안에서는 단년도 재량지출만이 포함된 10년 중기전망만

을 담고 있으며 재량·의무를 포함한 총량 전망은 추후 공개될 예정

­FY2022 예산안이 행정부의 재정정책의 세부사항이 확정되기 전 공식화됨에 

따라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

­이 외 트럼프행정부로부터 예산교서(豫算敎書, budget message)를 늦게 전달

받아 재정상황 파악이 늦어지고 바이든의 공약에 따른 정책실행 일정이 지연되

는 등 FY2022 예산안에서 장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안보다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

□ (전망 결과) FY2022 예산안에 담긴 행정부의 인프라계획(AJP)과 가족계획(AFP)에 

의한 수입 및 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절감효과를 창출하면서 15년 안에 상쇄될 

것으로 예측

○ (재정수지) FY2022 예산안 정책의 초기 투자는 단기적으로 더 큰 적자에 기여하

지만 그 추세는 역전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

­(현행 유지 시나리오) GDP 대비 16.7%(’21) →4.4%(’25) →5.0%(’31) →5.7% (’46)

­(예산안 시나리오)11) GDP 대비 16.7%(’21) → 5.5%(’25) → 4.7%(’31)

○ (국가채무) FY2022 예산안의 정책은 2031년과 2046년 사이 부채 증가율을 매년 

GDP 대비 0.6%p 미만으로 줄였고, 이는 현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부채 증가를 

상당히 완화시킴

­(현행 유지 시나리오) GDP 대비 109.7%(’21) → 117.0%(’31) → 130.8%(’46)

­(예산안 시나리오) 구체적인 수치 미공개, 추후 공개

11) OMB, “FY2022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able S–2. Effect of Budget 
Proposals on Projected Deficits, 2021,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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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Ⅱ-4  FY2022 예산안의 주요 재정정책

□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예산기조하에 3월 11일 American Rescue 
Plan(1.9조달러) 서명, 3월 31일 American Jobs Plan(2.25조달러) 발표, 4월 28일 American Family plan(1.8
조달러) 발표

  ○ 그러나 관련 부양책의 미국 상‧하원 입안, 수정 및 동의과정이 매우 지연되었고 American Jobs Plan의 
경우 7월 상원, 11월 하원 통과

  ○ 따라서 FY2022 예산안 시나리오는 5월에 발표되었으나 관련 재정정책의 세부사항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초기 American Jobs Plan과 American Family plan만이 반영

□ FY2022 예산안에 담겨 있는 초기 10년에 대한 재정규모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되, 2032년부터 2046년도 
장기전망에서는 재정정책 항목별로 각기 다른 전망 가정을 수립 

<참고 표 2> FY2022 예산안 재정정책 항목별 별도 가정(2032~2046년)

항목 가정

American Jobs Plan
‧ American Jobs Plan 투자에 대해 제안된 지출액은 예산계획을 넘어서 지속

되지는 않음

American Family plan

‧ 높은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임금은 GDP증가
율로 증가 

‧ 일정한 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인
구에 따라 증가

Made in America Tax 
Plan

‧ 세액공제 확대 계획 외에 세액 충당금은 GDP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 예산범위를 초과한 공제액은 각 지출항목별로 별도로 전망되며 재무부 조세

분석국(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Tax Analysis, OTA)의 
지침에 따라 지출경로를 다르게 설정

Paid Leave and Child 
Care Initiatives 

‧ 유급 돌봄 및 의료 휴가 보장, 4세 이상 공립 어린이집(universal preschool) 
설립 및 유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소
득 보장과 관련된 금액은 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 가정

[그림 Ⅱ-1] OMB 재정수지 전망  [그림 Ⅱ-2] OMB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단위: GDP 대비 %)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18.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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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 2>의 계속

항목 가정

Education Initiatives 
‧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비용은 인구증가율과 등록금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증가

Nutrition Initiatives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적격성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확대는 인구증가율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

Family Coordinators at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s 

‧ 보훈 의료센터 내 가족 코디네이터 관련 비용은 GDP 증가율로 증가

Investments in 
Maternal Health

‧ 산모증진건강에 대한 비용 지원은 2031년 만료 예정으로 이후 금액은 0으로 
가정

Tax Investments

‧ American Rescue Plan(ARP)중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로 
영구 확대하고, 자녀 및 부양 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아동세액공제로의 ARP 변경 연장 및 영구적 전액 환
급에 관한 전망은 2041년까지 OTA에 의해 직접 추정

‧ 2032년부터 2041년까지 성장 패턴에 따라 2042~2046년 충당금이 증가하며 
영구 CDCTC와 같은 비율로 증가 

‧ 2031년 이후 GDP 성장률보다 평균 1.3%p 이상 초과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프리미엄 세액공제의 ARP 영구적 확대 예상

 출처: OMB, Analytical Perspective 2022, 2021, pp. 20~21, 저자 요약 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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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Ⅲ

The 2021 Ageing Report &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 EU 회원국 비교에 방점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EU의 안정·성장협약12) 및 안정·수렴프로그램13)의 집행지침에 따라 회

원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위원회14) 내 고령화워킹그룹

(AWG)을 설치15)

○ 고령화워킹그룹은 EU 회원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에 대해 양적 평가를 시행하고 고령화지출의 전망을 담당

○ 일찍이 경제정책위원회는 2001년 Stockholm European Council에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의 필요성 강조

□ (추진추이) 2021 Ageing Report 보고서 시리즈는 2001년 이후 일곱 번째 장기 

재정전망보고서이며 본 보고서는 약 3년 주기로 작성

○ 2001년 보고서에서는 연금, 의료, 장기요양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장기재정전

망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보고서부터 교육 및 실업급여에 대한 전망 추가

○ 2009년 보고서부터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전망

전제 및 방법론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표

12) Stability and Growth Pact(SGP)
13)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SCPs)
14) Economic Policy Committee(EPC)
15) EU, http://europa.eu/epc/working-group-ageing-populations-and-sustainability, 검색일자: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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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EU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발간연도 보고서 명

2001 Budgetary challenges posed by ageing populations

2003
The impact of ageing populations on public finances: overview of analysis carried 
out at EU level and proposals for a future work programme

2006
The impact of ageing on public expenditure: projections for the EU25 Member 
States on pensions, health care, long-term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 
transfers

2008. 7. The 2009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09. 2.
2009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27 Member 
States

2009. 9. Sustainability Report 2009

2011. 4. The 2012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12. 2.
The 2012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7 EU 
Member States

2012. 12.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2

2014. 11. The 2015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15. 2.
The 2015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3-2060)

2016. 1.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5

2017. 1.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6

2017. 11. The 2018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18. 1.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7

2018. 5.
The 2018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2016-2070)

2019. 1.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8

2020. 1.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19

2020. 11.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2.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5.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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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 범위) EU 27개 회원국 및 노르웨이의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 지출을 

전망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나 EU는 일반정부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 지출을 전망16)

­다만 중앙정부, 주정부 등으로 구분한 전망치는 미제공

○ 세입 전망은 2021 Ageing Report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간략히 언급

­세목별 전망 결과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재산세 수입과 연금과세 수입은 

모형에 의해 별도로 전망하고, 그 외 수입은 GDP의 일정 비율 유지 가정

□ (전망 분야)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교육 등 4개 지출 분야*를 전망

* 직전 2018년 보고서까지는 실업급여를 포함하였으나 엄밀하게는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이번 

전망부터는 실업급여를 전망 분야에서 제외 

○ 주로 회원국 간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분야별 세부 항목의 자세한 전망은 

미실시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 기간) 2021년 보고서의 전망 기간은 약 51년(2019~2070년)

○ 장래인구추계 및 거시전제 등 전망전제도 2019~2070년까지 전망

□ (거버넌스) 유럽연합의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의해 설치된 경제정

책위원회(이하 EPC) 및 실무작업반인 고령화워킹그룹(이하 AWG)에서 주관

○ EPC는 각 회원국,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및 유럽중앙은

행의 각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경제부처의 고위관리자임

○ AWG는 EPC의 4개 작업반 중 하나로서 EU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

16) EU집행위원회,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 Implementation of ESA 2010, 
201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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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중앙은행의 각 전문가 2명으로 구성

­유럽연합통계청(이하 Eurostat)과 각 회원국 통계청, IMF,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 다른 유럽위원회(예: Social Protection Committee) 등과 협력

○ EPC의 주도로 전망작업이 추진됨으로써 회원국에 통일된 전제 및 방법론에 근거

한 장기재정전망이 가능

□ (전망절차) 각 분야별 전망 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종합하여 회원국 및 EU 전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

○ (공통 전제) 인구전제는 각 회원국 통계청 및 Eurostat이 2020년 4월 발표한 ‘EUROPOP 

2019’를 활용하였으며 거시전제 전망은 AWG에서 작업

○ (분야별 전망) 연금은 EU 회원국이 자체 모형을 통한 전망 결과를 EPC에 제공, 

연금 외 4개 분야는 AWG에서 공통모형을 사용하여 전망

­EPC와 AWG는 기타 위원회들(예: Social Protection Committee)과의 작업 

및 조정 역할을 담당

○ (전망 결과 종합) 분야별 전망 결과를 종합하여 회원국별 장기재정전망 결과 도출

○ (전망 결과 발표)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EC) 및 AWG의 이름으로 발간

4. 보고서의 구조

□ 2권의 The 2021 Ageing Report 보고서 발간

○ (제1권)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에서는 전망전제 및 전망 방법론 기술

○ (제2권)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에서는 전망전제 요약 및 전망 결과(시

나리오 분석 및 민감도 분석) 등을 정리

­부록: statistical annex에서는 국가별로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정리

□ 고령화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이하 FSR)가 3년 

주기로 발간되며, 발간 주기 사이에 업데이트 형태인 Debt Sustainability Monitor

(이하 DSM) 보고서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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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R) EU 회원국의 부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제시

○ (DSM) FSR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부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내용을 다루되 가

장 최근 거시경제 전망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참고 Ⅲ-1 보고서의 목차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PARTⅠ. 전망전제 및 전망 방법론
 1. 인구
 2. 노동력 전망
 3. 노동생산성과 잠재 GDP
 4. 이자율
 5. 민감도 테스트 및 대안 시나리오

PARTⅡ. 고령과 지출 항목: 커버리지, 전망 방법 및 데이터 
 1. 연금
 2. 건강보험
 3. 장기요양
 4. 교육

PARTⅢ. 부록: 국가별 데이터

PARTⅣ. 자료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9-2070)

PARTⅠ. 인구 및 거시전제
 1. 인구전제
 2. 거시전제
 3. 민감도 분석

PARTⅡ. 고령화 관련 지출
 1. 연금
 2. 건강보험
 3. 장기요양
 4. 교육

PARTⅢ. 부록: 항목별 회원국 간 비교 

PARTⅣ. 부록: 국가별 데이터

Debt Sustainability Report 2020

 1. 소개
 2.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3.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4.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5.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 악화 및 완화 요소
 6.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

 부록: 회원국 간 비교, 국가별 데이터 등

출처: 각 보고서를 참고하여 목차 내용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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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전제

□ (인구전제) 각 회원국 통계청 및 Eurostat이 2020년 4월 발표한 2019년 기준 인

구전제인 ‘EUROPOP 2019’를 활용

○ (총인구) EU 회원국의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전망에 따라 총인구는 2019년 

447백만명에서 2070년 424백만명으로 감소 전망

<표 Ⅲ-2> EU 총인구 전망

(단위: 백만명, %p)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2.



Ⅲ. EU 35

○ (연령그룹별 인구 비중) 유소년인구는 다소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임

­(유소년인구) 2019년 20.3%에서 2070년 18.5%로 다소 감소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20.4%에서 2070년 30.3%로 증가하고, 

8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5.9%에서 2070년 13.2%로 증가 

­(생산가능인구) 2019년 59.3%에서 2070년 51.2%로 감소 

­(원인)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1950~60년대에 대규모 코호트가 출생했으며 기

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점차 이들이 고령인구 비율에 포함되기 때문

 출산율이 자연 대체율 이하로 유지되고 가임기 여성이 감소함에 따라 25~59세 

그룹이 크게 감소

 또한 순이민인구 유입은 인구고령화 추세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표 Ⅲ-3> 연령 그룹별 인구 전망

 (단위: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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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령 그룹별 성별 인구 전망 

(단위: 천명)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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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 2019년 1.52명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2070년 1.65명에 도달

○ (기대수명) 남자의 경우 2019년 78.7세에서 2070년 86.1세로 7.4세 증가하고, 

여자는 2019년 84.2세에서 2070년 90.3세로 6.1세 증가할 전망 

○ (순이민인구) 2019년 131.7만명에서 2070년 103.7만명으로 감소 전망

<표 Ⅲ-4>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순이민인구 전망  
(단위: 명, 세, 천명)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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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부양비) 2019년 34.4%에서 2070년 59.2%로 전망 기간 내 24.7%p 증가

­65세 이상 인구 1명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2.9명이 부양하는 것에서 1.7명이 부양

하는 것으로 부담 확대

<표 Ⅲ-5> 노년 부양비 전망

(단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24.

□ (거시전제) GDP, 경제활동참가율 등 거시전제는 AWG에서 직접 전망을 담당

○ (이자율, 물가상승률) 2030년까지는 각 회원국 선물 이자율에 수렴하고 2050년까지

는 실질 이자율은 2%, 물가상승률은 2%, 명목 이자율은 4%에 수렴 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최근 위원회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직전 전망 전제* 대비 

이자율 수준을 하락

    * 실질 이자율 3%, 물가상승률 2%, 명목 이자율 5%를 전망 기간 내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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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관련 전망) 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망 결과에 따르면 EU 전반

적으로 노동시장 전망이 긍정적인 추세

­(취업률) 20~64세의 취업률은 2019년 73.1%에서 2070년 76.2%로 3.1%p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2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78.2%에서 2070년 

80.7%로 2.5%p 증가 전망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은 2019년 6.8%에서 2070년 5.8%로 1.0%p 감소

<표 Ⅲ-6> 노동 관련 비율 전망 

(단위: %, %p)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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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GDP 성장률, potential GDP growth) 2019~2030년 평균 1.2%에서 증가하

여 2061~2070년에는 1.4%에 도달

­(전망 방법) 생산함수접근법에 의해 총생산성(GDP)과 총요소생산성(TFP), 투입 

요소(L, K)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전망

 총생산성의 경기 변동을 조정하기 위해 추세를 제거한 추세 총요소생산성

(Trend TFP)과 잠재적 노동 투입(실업률이 구조적 실업률(NAWRU)과 같

아질 때의 총노동을 의미)을 사용

[그림 Ⅲ-2] 생산함수 산식 및 생산함수접근법 개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형태
- Y: 총생산성(GDP)
- L: 노동 공급, K: 자본스톡
- E: 기술진보
- E.L: 효율적 단위의 총노동력

- TFP(=  ): 총요소생산성, 
β(노동탄력성)=0.65 가정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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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잠재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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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승률) 국가별로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노동시간 증가율을 고려하여 

전망하며 각각의 전망치를 제공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2019~2030년 평균 1.2%에서 2041~2050년 평균 

1.8%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해 2061~2070년 평균 1.6%로 전망  

­(노동시간 증가율) 2019~2030년 0.0%에서 2041~2050년 –0.4%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해 2061~2070년 –0.2%에 도달

<표 Ⅲ-8>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   
<표 Ⅲ-9> 노동 투입(노동시간) 증가율 

 (단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 70.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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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EU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9~2030년 평균 0.8%에서 

점차 증가해 2041~2050년 평균 1.2%에 도달, 이후 감소하며 2061~2070년은 

평균 1.0%로 전망

<표 Ⅲ-10>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단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2021,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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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결과 

□ (결과 제시방식) 시나리오별 각 지출 분야별 GDP 대비 비중(%)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

○ 2019년도 GDP 대비 비중 값과 2019~2045년간 증가분(%p) 및 2019~2070년

간 증가분(%p)을 병기

○ 지출 분야에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교육이 해당되며 이를 합산한 총 고령화

지출 전망 결과를 함께 제시   

○ 기본 시나리오 이외에 TFP risk 시나리오, AWG risk 시나리오 등을 가정하여 민

감도 분석 시행  

□ (지출 전망 결과) EU 총고령화지출은 2019년 GDP 대비 24.0%에서 2045년까지 2.4%p 

증가하여 26.4%, 이후 전망치가 주춤하며 2070년 25.9%로 전망

○ (연금) GDP 대비 연금지출은 2019년에서 2045년 12.7%까지 증가하나 2070년에

는 전망치가 다소 감소하며 11.7% 수준

○ (건강보험)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은 2019년 6.6%에서 2045년 7.4%, 2070년 

7.5%까지 증가할 전망 

­AWG reference 시나리오: 고령화지출 계산 시 사용되는 건강보험의 기본 시

나리오로서 기대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미래 소득의 절반이 건강과 관련하여 소

비되고, 의료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은 2019년 1.1에서 2070년에 1로 수렴한

다고 가정

○ (장기요양)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 지출 비

중은 2019년 GDP 대비 1.7%에서 증가해 2045년 2.4%, 2070년 2.8%에 도달 

○ (교육) 교육 지출 비중은 2019년 GDP 대비 4.1%에서 0.2%p 감소해 2070년에는 

3.9%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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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전망) DSM 보고서에서 부채 전망을 2020년부터 2031년까지 11여 년에 대해 전망

○ (부채 개념17)) EU에서 사용하는 부채 개념은 마스트리히트 조약18)에 따라 일반정

부 부채(D2)를 사용하며 현금 및 예금에서의 부채, 채무 증권, 대출을 포함

<표 Ⅲ-12> 부채 개념

The debt concept used in this report is general government1) debt, also referred to as ‘Maastricht 
debt’ or ‘EDP debt’. It comprises financial liabilities related to the following debt instruments: 
currency, deposits, debt securities and loans. The stock of gross consolidated debt at year-end 
is measured at nominal (face) value rather than at market value. Making use of gross debt 
means that government owned assets vis-à-vis counterparts outside the general government 
are not netted out. The fact that figures are consolidated across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means that any liability of which the counterpart is another general government unit is netted 
out.

 주: 1)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을 포함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87.

○ (총부채 전망 결과) EU의 GDP 대비 총 정부부채 비율(gross government debt 

ratio)은 2020년 93.9%에서 2024년 96.5%까지 증가 후 감소해 2031년 90.1%

로 전망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결과는 제공하지 않지만 기초재정수지로 인한 총부채 

비율 변화분을 제시하는데 2020년 –6.9%p에서 2031년까지 –0.8%p로 전망

17) 마스트리히트 조약 내 ‘과도한 적자 규정에 대한 보충협약(PROTOCOL ON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2번 조항(article 2)에서 부채가 일반정부 기준임을 명시 
EU,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
/treaty/teu_2008/pro_12/oj, 검색일자: 2022. 1. 17.

18)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으로서 EC(유럽집행위)가 EU(유럽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통합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약으로 역내 시장통합 후의 정치연합, 
경제ㆍ통화연합의 완성을 20세기 말까지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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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EU GDP 대비 총정부부채 전망 결과 그래프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36.

<표 Ⅲ-13> EU GDP 대비 총정부부채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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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가. 평가 지표 개념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기간별로 구분해 단기(S0), 중기(S1), 장기(S2) 지표로 평가

□ S0(단기지표)

○ (정의) 재정 및 거시변수를 바탕으로 단기 시계(1년간)의 재정 위험을 조기 발견하

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구성요소) 기초재정수지, 총부채, 순부채 등 12개의 재정 변수(fiscal variables)와 

명목 인건비 변화율, 실질GDP 성장률 등 13개의 재정-경쟁력 지수(financial-compe-

titiveness index) 등 총 25개 변수로 구성

­S0의 단기위험 식별 3단계: (1)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단기 위험을 

측정 (2) 하위지표(재정 및 재정-경쟁력 변수)는 두 가지 영역에서의 취약성을 

확인 (3) S0의 개별 변수를 통하여 재정 위험의 정확한 원인을 식별

<표 Ⅲ-14> S0지표의 임계값, 신호력 및 구성 변수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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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S0 산출방법 

ㆍn: 재정 위험을 나타내는 변수 개수
ㆍd: 재정 위험 더미변수

(재정 위험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

 ․ z : 변수 의 신호력(1-(1종 오류+2종 오류))
ㆍh : j국가에서 t기의 k 변수의 존재 여부

(존재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24.

□ S1(중기지표)

○ (정의) 향후 15년 이후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5년간 조

정되어야 할 누적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폭

­목표 부채비율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GDP 대비 60%로 설정되거나 위

기 이전의 부채비율 또는 전망 종료 시점의 부채비율로 설정

○ (해석) S1값이 0%p 미만은 저위험, 0%p 이상(5년간 기초재정수지 조정이 매년 GDP의 

0.5%p 이하)은 중위험, 2.5%p 초과(5년간 기초재정수지 조정이 매년 GDP의 0.5%p 

초과)는 고위험으로 구분

­S1지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는 국가는 부채비율이 60% 미만을 의미19)

○ (구성요소) S1은 (1) 기초재정수지 격차(Gap to the debt�stabilizing primary 

balance) (2) 지연 비용(Cost of delaying adjustment, CoD) (3) 부채 요건(Debt 

Requirement, DR) (4) 고령화 비용(Long-term cost of ageing, CoA)으로 구성

­(1) 기초재정수지 격차: 현 수준과 부채안정화일 때의 기초재정수지의 격차

­(2) 지연 비용(CoD): 기초재정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라(즉각적인 조정이 아닌) 

추가로 필요한 조정을 의미하는 지연 비용 

 (1)+(2) 기초재정수지 격차와 지연 비용의 합을 초기 재정 상태(Initial Budgetary 

Position, IBP)라고 함 

­(3) 부채 요건(DR): 목표 부채를 위한 조정분으로서 달성 기한과 목표 부채비

율(GDP 대비 60%) 등에 따라 결정되며 초기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큼 

­(4) 고령화 비용(CoA): 고령화지출(연금, 장기요양 등)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 

조정분을 의미하며 각국의 인구 구성 및 사회보호정책 등에 따라 상이 

19) S1의 개념상 목표시점에 목표 수준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므로 음(-)의 값이라도 재정이 
절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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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S1 산출방법

ㆍT: 총 조정분(S1)
ㆍA: 기초재정수지 격차
ㆍB: 지연비용(조정 기간에 따른 비용, 

CoD)
ㆍIBP(초기 재정 상태) = A+B 
ㆍC: 부채 요건(부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분, DR)
ㆍD: 고령화 비용(CoA)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26.

□ S2(장기지표)

○ (정의)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추가 지출을 포함했을 때 GDP 대비 부채비율이 무

한 시계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개선 폭

­S2지표 계산 시 목표 부채비율 60%, 제약조건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해석) S2값이 2%p 미만은 저위험, 2%p 이상은 중위험, 6%p 초과는 고위험으로 구분

○ (구성요소) S2는 초기 재정여건(IBP)과 고령화 비용(CoA)으로 구성

­목표 부채비율 조건이 없으므로 부채 요건(DR)은 구성요소에서 제외

[그림 Ⅲ-6] S2 산출방법

ㆍA: 초기 재정 상태(기초재정수지 격차)
ㆍB: 고령화 비용(CoA)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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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결과

□ (S0지표) 3단계로 구분하여 단기간의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을 측정하는 종합 지표 

○ (1단계) S0지표: 2020년 결과에 따르면 11개 회원국이 재정 위험 기준선(0.46)

이상의 수준

­2009년에는 절반 이상 회원국들이 단기적으로 고위험을 나타냈으나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재정 위험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어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

도 재정 위험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음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11개 회원국(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재정 위험 단계에 진입  

[그림 Ⅲ-7] S0지표 결과(2009년, 2020년 보고서 결과 비교)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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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재정/재정-경쟁력 지수(fiscal/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 평가: 재정 

지수 측면에서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사이프러스 등이, 재정- 

경쟁력 지수 측면에서는 사이프러스가 유일하게 단기 재정 위험이 있음

­2009년 대비 재정-경쟁력 지수 측면에서 재정 위험이 있는 국가는 감소했으나, 

재정 지수 측면에서 재정 위험이 있는 국가는 증가

[그림 Ⅲ-8] 
Fiscal/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 평가 결과
(2009년, 2020년 보고서 결과 비교)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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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Fiscal/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의 세부 변수 평가: 각 국가별 

음영 표시된 부분이 기준을 넘어선 항목을 나타냄

­2019년 보고서 대비 세부 변수의 음영 표시된 개수가 현저히 증가

<표 Ⅲ-15> 재정 지수(Fiscal index)의 세부 변수 평가 결과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6.

<표 Ⅲ-16> 재정-경쟁력 지수(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의 세부 변수 평가 결과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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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지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해(χ연도)부터 15년 

후(χ+15연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목표 수준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χ~χ+5연도) 필요한 재정 개선 정도

○ EU의 S1지표는 2.3(GDP 대비 2.3%p)으로 코로나를 회복한 연도부터 매해 약 0.4%p의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함으로써 15년 후에 부채비율 60%를 달성

­S1값이 0~2.5 사이임에 따라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중위험 수준

­부채비율 60%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조정분인 부채요건(DR)은 2.3%p, 고령화 

비용(CoA)은 0.9%p에 해당

○ 회원국별로는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고위험 결과

※ 참고: S1지표의 정의가 기보고서들과는 상이함. 직전 2019년 보고서에서는 

S1을 현재(t)로부터 15년 이후(t+15)에 부채가 GDP 대비 60%를 달성하기 

위해 전망 시작연도(t+2)부터 5년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정도로 정의

함.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S1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코로

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회원국마다 다르므로 재정 개선 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연도가 상이함

<표 Ⅲ-17> S1지표 구성요소별 결과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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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지표) 현 부채 수준을 무한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기초재정수

지 개선 폭 

○ EU의 S2값은 1.5(GDP 대비 1.5%p)로 나타나며 0.6%p인 초기 재정 상태(IBP)

와 0.9%p인 고령화 비용(CoA)으로 구성

­S2값이 2 미만임에 따라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저위험 수준

­고령화 비용(CoA) 중에서도 장기요양보험(0.9%p)이 크게 작용 

<표 Ⅲ-18> S2 구성요소별 결과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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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별로는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S2지표가 각각 10.7, 7.7, 

6.5로 장기 재정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12개국(체코, 말타, 벨기에 등)

은 중위험 수준 

­루마니아는 초기 재정여건이 불리한 영향이 크며 슬로바키아와 룩셈부르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 영향이 큼 

[그림 Ⅲ-9] S2 구성요소별 결과 그래프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68.

○ [그림 Ⅲ-10]에서 S2는 IBP(그래프상의 수평축)와 CoA(수직축) 거리의 합으로서 

그래프상 대각선으로 나타나며 우상향할수록 S2지표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래프의 수직축 값이 클수록 고령화 비용(CoA) 조정분이 크며 수평축 값이 

클수록 초기 재정여건(IBP) 조정분이 큼을 의미

○ 대부분 EU 회원국은 불리한 고령화지출 증가로 인하여 상단에 위치함

­크로아티아는 초기 재정여건과 고령화지출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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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험 수준(S2≤2)의 11개 회원국 중에서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라

트비아는 S2가 음수(-)의 값을 나타냄

­불가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초기 재정여건은 유리하나 고령화지출 영향이 불리하게 

나타나면서 그래프 좌측 상단에 위치

 사이프러스,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심한 고령화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

이 개선되어도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에는 불충분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는 고령화지출 측면은 유리하나 초기 재정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오른쪽 하단에 위치 

 프랑스와 라트비아는 고령화지출 감소가 불리한 초기 재정여건에 대해 상쇄 

이상의 영향을 미쳐 장기 재정지속가능성 평가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

 반면 스페인, 리투아니아는 고령화지출 감소가 초기 재정여건을 상쇄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낮은 S2 수준을 나타냄

 이탈리아는 최근 개혁으로 인해 고령화지출 측면에서는 덜 불리하나 여전히 

고령화지출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

[그림 Ⅲ-10] 국가별 S2지표 결과 도면 그래프  

(단위: GDP 대비 %)

 주: EU 국가명 약어는 보고서 부록을 참조

출처: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0, 2021,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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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가. Risk 시나리오 분석

□ (TFP risk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감소 추세를 반영한 시나리오로서 TFP 성

장률은 2045년까지 0.8%(기본 시나리오 1.0%)에 수렴하며 GDP 성장이 둔화되어 

잠재 GDP는 2070년까지 평균 1.1%(기본 시나리오 1.3%)로 상승할 것

○ (전망 결과) EU의 총고령화지출은 2070년까지 GDP 대비 2.4%p 증가한 26.4%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0.5%p 증가

­ TFP risk는 특히 연금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2070년의 GDP 대비 연금지출 

전망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0.4%p 높은 12.1%에 도달

□ (AWG risk 시나리오) 의료분야의 기술 및 시스템 발전을 반영한 시나리오로서 주

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에 영향

○ (시나리오 비교) AWG reference 시나리오(기본 시나리오)가 인구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AWG risk 시나리오는 비인구학적 영향을 분석

­의료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에 대해 AWG risk 시나리오는 2019년 1.5에서 2070년 

1로 수렴하는 것으로 설정(기본 시나리오는 2019년 1.1 → 2070년 1로 수렴) 

○ (전망 결과) 2070년 EU의 총고령화지출은 2070년까지 GDP 대비 4.9%p 상승한 

28.9%를 나타내며 기본 시나리오 대비 3.0%p 증가한 결과

­특히 2070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전망 결과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

비 0.9%p, 2.0%p 높은 8.4%, 4.8%를 나타냄 

[그림 Ⅲ-11] 시나리오별 EU 총고령화지출 전망 결과 비교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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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감도 분석

□ (연금) 다음의 7가지 민감도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기본 시나리오 전망과 비교

○ 시나리오 소개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2070년 기대여명을 기본 시

나리오 대비 2년 상향 조정

­이주율 하락·상승 시나리오, Lower/higher net migration: 전망 기간 동안 

이주율 33% 감소·증가 가정

­출산율 하락 시나리오, Lower fertility: 전망 기간 내내 출산율 20% 감소 

­장년층 고용률 상승 시나리오, Higher employment rate older workers: 

55~74세 장년층에 대해 고용률을 기본 시나리오 대비 10%p 상향 조정

­총요소생산성 상승 시나리오, Higher TFP growth: 2045년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0.2%p 높은 1.2%에 수렴

­총요소생산성 위험 시나리오, TFP risk scenario: 2045년에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0.2%p 낮은 0.8%로 수렴

­은퇴연령 연동 시나리오, Linking retirement age: 코호트 시뮬레이션 모형에

서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은퇴연령을 매년 증가시키는 가정  

­수급연령 유지 시나리오, Unchanged retirement age: 조기 및 법정 수급, 

경력 요건이 기준 연도와 동일하게 유지 가정

­연금 급여율 하락 상쇄 시나리오, Offset declining pension benefit ratio: 

연금 급여율이 기준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시 급여율 안정화 조치로서 남은 

전망 기간 동안 90% 미만에서 일정하게 유지 

○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연금지출 변화분 전망 결과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노동력 및 GDP 증가 효과보

다 연금수급기간 연장 영향이 크므로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0.3%p 증가

­이주율 하락/상승 시나리오, Lower/higher net migration: 수급자 수 감소 

효과보다 노동력 및 GDP 감소 효과가 크므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0.4%p 증

가(상승 시나리오는 반대 효과에 의해 약 0.3%p 감소)

­출산율 하락 시나리오, Lower fertility: 부양비 증가로 연금지출 비율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1.2%p 상승

­장년층 고용률 상승 시나리오, Higher employment rate older workers: 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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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상승은 연금지출의 증가 및 감소의 상반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

로는 EU 회원국 평균 기본 시나리오 대비 연금지출 비율이 0.3%p 감소

 GDP 증가와 연금 수급자 및 수급 기간의 감소는 연금지출의 감소 요인

 특정 연령 및 경력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추가 연금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보

너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연금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총요소생산성 상승 시나리오, Higher TFP growth: 기술 발전 또는 교육 증

가 등을 반영하면서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연금지출이 0.5%p 감소

­총요소생산성 위험 시나리오, TFP risk scenario: 총요소생산성 하락 위험을 

반영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0.5%p 증가

­은퇴연령 연동 시나리오, Linking retirement age: 은퇴연령 연장 시 수급자 

수 감소 효과가 수급액 증가 효과를 상회하여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연금지출의 비중이 1.1%p 감소 

­수급연령 유지 시나리오, Unchanged retirement age: 입법은 되었으나 시행

되지 않은 개혁의 영향을 제외함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연금지

출의 비중이 0.9%p 증가

­연금 급여율 하락 상쇄 시나리오, Offset declining pension benefit ratio: 

연금 적정성을 유지함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3.2%p 증가

<표 Ⅲ-21> 연금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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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2019~2070년 GDP 대비 연금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 GDP 대비 %p)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96.

[그림 Ⅲ-12]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연금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p)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이주율 하락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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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의 계속

이주율 상승 시나리오 출산율 하락 시나리오

장년층 고용률 상승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 상승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 하락 시나리오 은퇴연령 연동 시나리오

수급연령 유지 시나리오 연금 급여율 하락 상쇄 시나리오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p.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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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다음의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하고 전망 결과를 비교

○ 시나리오 소개

­인구 시나리오, Demographic scenario: 인구고령화만 반영한 시나리오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2070년에 기대여

명을 2년 상향 조정

­건강한 고령화 시나리오, Health ageing scenario: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와 

반대로 늘어난 기대수명은 건강한 상태로 가정하여 기준연도에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변화분만큼 1인당 유병률(Morbidity rate) 감소

­사망비용 시나리오, Death-related costs scenario: 사망률 개선으로 인한 의

료비 지출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소득 탄력성 시나리오, Income elasticity scenario: 의학기술 발달, 삶의 질 

향상을 감안하여 의료비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전망 시작연도에 1.1에서 

2070년 1.0으로 하락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convergence scenario: 1인당 의료비지출이 EU 

평균 이하인 국가들에 대해 2070년에는 EU 평균치로 수렴하는 가정

­노동 집약도 시나리오, Labour intensity scenario: 1인당 의료비지출 증가 

시 1인당 GDP 성장률 대신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을 적용

­의료부문 특수성 시나리오, Sector-specific composite indexation scenario: 

1인당 의료비지출 전망 시 병원 진료, 외래 진료, 의약품 및 치료기기, 예방 의료 

서비스 등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여 과거 추세를 기반으로 추계

­비인구적 요인 시나리오, Non-demographic determinants scenario: 소득, 의료

기술, 제도 등 비인구 요인만 고려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전망 

시작연도는 기본 시나리오(1.1)보다 높은 1.5, 2070년에는 1로 수렴 가정

○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건강보험 지출 변화분 전망 결과

­인구 시나리오, Demographic scenario: 순인구고령화 효과로 인해 전망 기

간의 지출 변화분이 기본 시나리오(0.9%p)보다 0.4%p 상승한 1.2%p 증가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건강 악화 기간의 

연장으로 2070년 건강보험지출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0.4%p 증가한 1.3%p 수준

­건강한 고령화 시나리오, health ageing scenario: 건강한 상태에서 기대수명

의 연장으로 인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6%p 감소한 0.3%p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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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비용 시나리오, Death-related costs scenario: 의료비지출이 노년기에 

집중된 본 시나리오는 17개 회원국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받았으며 기본 시

나리오 결과 대비 건강보험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 상이함

­소득 탄력성 시나리오, Income elasticity scenario: 의료비지출의 소득 탄력

성을 조정함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 대비 0.5%p 증가하여 1.4%p에 도달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convergence scenario: 전 회원국의 의료비지출을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여 기본 시나리오 대비 0.5%p 증가한 1.4%p로 전망

­노동 집약 시나리오, Labour intensity scenario: 의료비지출 전망 시 기본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1인당 GDP 증가율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근로자 1인당  

GDP 증가율을 적용하므로 2070년 건강보험지출 비중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0.8%p 높은 1.7%p만큼 2019~2070년 사이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의료부문 특수성 시나리오, Sector-specific composite indexation scenario: 

의료기술 발전 등과 같은 비인구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게 되며 기본 시나리오 결

과보다 0.8%p 높은 1.7%p만큼 2019~2070년 사이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

­비인구적 요인 시나리오, Non-demographic determinants scenario: 의료비 

지출에 대한 높은 소득 탄력성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보다 2.1%p 높은 3.0%p

<표 Ⅲ-23> 건강보험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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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2019~2070년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p)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30.

[그림 Ⅲ-13] 시나리오별 2019~2070년 건강보험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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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장기요양은 인구, 장애, 제도정책 등을 고려한 8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 시나리오 소개

­인구 시나리오, Demographic scenario: 인구고령화 영향만 반영한 시나리오

로서 1인당 장기요양지출이 1인당 GDP 증가율에 따라 증가 

­일반 시나리오, Base case scenario: 높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감안하여 1인당 

장기요양지출이 근로시간당 GDP 증가율에 따라 증가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기대여명을 2년 

상향 조정하며 늘어난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기간으로 가정

­건강한 고령화 시나리오, Healthy ageing scenario: 기대여명 상승으로 미래 

연령별 장애 프로필을 오늘날 더 젊은 코호트의 프로필과 일치하도록 이동  

­공식서비스 전환 시나리오, Shift to Formal care scenario: 비공식적인 요양

서비스 수급자 중에서 매년 1%의 인구가 공적 요양서비스로 이동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정책 변화 시나리오

­가입률 수렴 시나리오,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전망 시작 연도 기준의 

공적 요양서비스 가입률이 EU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의 경우 2070년까지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convergence scenario: 1인당 GDP 대비 장기요양

서비스 지출의 비율이 기준 연도 시점에 EU 평균에 못 미치는 국가의 경우 

2070년까지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

­가입률 및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and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위 가입률 수렴 시나리오와 비용수렴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정

○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19~2070년 건강보험 지출 변화분 전망 결과

­인구 시나리오, Demographic scenario: 순인구고령화만을 반영하면 전망 기간

의 지출 변화분이 기본 시나리오(1.1%p)보다 0.4%p 하락한 0.7%p로 전망

­일반 시나리오, Base case scenario: 1인당 장기요양지출을 1인당 GDP 증가

율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근로시간당 GDP 증가율을 적용하면 전망 변화분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0.3%p 높은 1.4%p 수준 

­기대여명 상승 시나리오, High life expectancy scenario: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로 기본 시나리오 전망 결과보다 0.6%p 증가해 1.7%p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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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고령화 시나리오, Healthy ageing scenario: 장기요양 수요 완화로 장

기요양지출 결과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0.1%p 감소한 1.0%p 수준

­공식서비스 전환 시나리오, Shift to Formal care scenario: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증가 영향으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0.7%p 높은 1.8%p로 전망

­가입률 수렴 시나리오,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장기요양 가입률 

수렴으로 장기요양지출 변화분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1.3%p 증가한 2.4%p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convergence scenario: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일

정 수준으로 수렴함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 대비 1.2%p 높은 2.3%p 도달

­가입률 및 비용수렴 시나리오, Cost and coverage convergence scenario: 가

입률과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동시에 수렴함으로써 2019~2070년 전망치 변

화분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2.3%p 증가하여 3.4%p로 나타남

<표 Ⅲ-25> 장기요양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개요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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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6> 2019~2070년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전망치 변화분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p)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60.

[그림 Ⅲ-14] 시나리오별 2019~2070년 장기요양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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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육 분야는 입학률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 

○ (입학률 상승 시나리오, High Enrolment Rate) 2045년까지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3-4와 5-8 레벨에서 입학률이 가장 높

은 세 국가(핀란드, 벨기에, 그리스)의 평균 입학률 수준으로 수렴하고, 2046년부

터 2070년까지는 수렴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

­(결과) 전망 기간 동안 기본 시나리오하에서는 GDP 대비 교육 지출이 0.2%p 

감소하였으나 입학률 상승 시나리오하에서는 0.6%p 증가

<표 Ⅲ-27> 시나리오별 2019~2070년 교육지출 전망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GDP 대비 %)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2021,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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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Ⅳ

Hållbarhetsrapport 2021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다섯 가지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시나리오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의를 포함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재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은 매년 

부처의 요청에 의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 국립경제연구원의 권한은 공공 재정의 장기적인 계획 실행과 장기 지속가능성 평가를 

포함 

□ (추진추이) 2012년 처음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계산 보고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열 

번째 전망 보고서를 출간  

○ 2012년 1월에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S2 계산 보고서 발표 후, 같은 해 4월에는 

정부가 직전 연도에 의뢰한 2035년까지의 공공 재정 전망 보고서를 출간

○ 2014년 3월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공 재정의 장기전망과 재정 평가(S2 지표 

포함)를 함께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정부는 2015년부터 국립경제연구원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발표하도록 명시, 

평가는 정량적이어야 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포함하도록 과제의 틀을 설정

○ 2016년부터 Hållbarhetsrapport(지속가능성 보고서) 이름으로 2021년까지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영문 요약본 또는 번역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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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스웨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현황

발간일 보고서 명

2012. 1. Konjunkturinstitutet,“Förstudie: Konjunkturinstitutets beräkning av S2-indikatorn”

2012. 4. Konjunkturinstitutet, “Sveriges ekonomi - ett långsiktsscenario fram till år 2035”

2014. 3. Konjunkturinstitutet, “Är ett bibehållet offentligt åtagande ett hållbart åtagande?”

2014. 4.
Konjunkturinstitutet, “An assessment of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wedish public 

finances”(영문 번역본)

2015. 3. Konjunkturinstitutet, “Den långsiktiga hållbarheten i de offentliga finanserna”

2015. 5.
Konjunkturinstitutet, “Longer working life and improved health strengthens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영문 번역본)

2016. 3.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16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16. 3. Konjunkturinstitutet,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6”(영문 번역본)

2017.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17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17. 4. Konjunkturinstitutet,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영문 번역본)

2018.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18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19.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19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19. 4. Konjunkturinstitutet, “Summary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9”(영문 요약본)

2020.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0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2.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3. Konjunkturinstitutet, “Summary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1”(영문 요약본)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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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 범위)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의 수입, 지출, 부채 등을 제공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다섯 가지의 대안 시나리오에 대해 전망을 수행

□ (전망 분야) 수입, 지출, 부채를 전망하되 포함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의 전망은 대

부분 미실시

○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으며 몇몇 변수에 대한 가정만 제시

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 기간) 2021년 보고서의 기본 전망 기간은 30년(2020~2050년)으로 설정하되 추

가적으로 2050~2100년에 대한 결과도 별도로 제공

○ 인구 전망과 거시경제 전제 등 전망전제도 2020~2100년까지임

□ (거버넌스) 재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 (전망절차) 각 분야별 전망 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종합하여 장기재정전망을 발표

○ (공통 전제) 2020년 4월 발표된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의 인구 전망을 사용, 거시전제 전망은 국립경제연구원에서 직접 작업

○ (분야별 전망) 지출 항목에서는 기본 지출, 공공 소비, 공공 투자, 이전 지출 등

을 포함, 수입 항목에서는 세입, 세원 등을 포함

○ (전망 결과 종합) 수입·지출 전망 결과를 종합 후 재정수지와 부채비율을 계산

○ (시나리오 분석) 대안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을 실시하여 전망 결과에 대해 기본 

시나리오 대비 평가를 제시

○ (전망 결과 발표) 보고서를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 이름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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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의 구조

□ 전망 보고서는 기본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시

○ 전망전제는 인구와 거시경제 전제를 변수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경제 

전제는 부록에서 보다 상세하게 제공

○ 전망 결과는 2020~2050년까지, 2050~2100년까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변수별로 10년 단위별 수치 및 그래프를 제공

○ 기본 시나리오 외에 다섯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를 제공하며 각 시나

리오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서 마스트리히트 부채 비율과 S2를 제시

참고 Ⅳ-1 보고서의 목차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요약

1. 기본 시나리오
 인구 전망
 지출
 수입
 2050년까지의 지속가능성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2. 대안 시나리오
 복지서비스 증가
 인구 고령화지출 부담 증가
 연금제도의 잉여금 미분배
 공공 재정의 균형 목표
 이전 연도의 이자 및 수익 가정

참고 문헌

부록
 1. 이전 계산과의 비교
 2. 무한한 시계에서의 지속가능성
 3. 장기 지속가능성의 정의
 4. 거시 경제 및 재정 정책
 5. 표

출처: 보고서를 참고하여 목차 내용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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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전제

□ (인구전제) 2020년 4월 발표된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SCB)의 

인구 전망20)을 활용 

○ (총인구) 총인구는 2020년 1천만명에서 2050년 1,150만명, 2100년 1,400만명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변화율) 2020년 0.8~1.0% 수준에서 감소하여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0.3~0.4%일 

것으로 전망

[그림 Ⅳ-1] 총인구수 및 연간 변화율 전망

(단위: 백만명, 연간 변화율)

총 인구수

연간 변화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1.

20) SCB, Sveriges framtida befolkning 2020–207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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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비) 총부양비는 노인 부양비 증가로 인해 2020년 0.8 미만 수준에서 2100년 

0.9 이상 수준에 도달

­유소년 부양비는 2020~2100년까지 0.4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노인 부양비는 2020년 0.35 수준에서 2100년 0.5 이상으로 증가

[그림 Ⅳ-2] 총부양비(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전망 

(단위: 비율)

총부양비

노인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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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그룹별 인구) 0~19세 인구 비율과 20~64세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8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임

­(0~19세 인구 비율) 2020년 23~24% 수준에서 2100년 약 21~22%로 다소 감소

­(20~64세 인구 비율) 2020년 약 57%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 52% 수준

­(65~79세 인구 비율) 2020년 15% 수준에서 여러 차례의 등락이 있으나 2100년 

약 15%로 비슷한 수준에 도달

­(80세 이상 인구 비율) 2020년 5%에서 2050년 9%, 2100년 12%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해 전망 기간 동안 7%p 증가

[그림 Ⅳ-3] 연령 그룹별 인구 비율 전망 

(단위: 총인구 대비 비율)

0~19세

65~79세

80세 이상

20~64세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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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인구 분포) 점차적으로 중앙이 좁아지고 상단이 넓어지는 형태로 변화

­2020년의 대규모 코호트는 1990년 초에 태어난 30세 전후이며 2050년에 이들

이 60세로 고령인구에 진입

­또한 2020년에 1960~70년대 초에 태어난 연령대가 2050년에는 80~90세에 이

르면서 80세 이상 인구 비율 증가에 기여 

[그림 Ⅳ-4] 연령별 인구 분포 전망(2020년, 2050년, 2100년) 

(단위: 총인구 대비 비율)

2100년

2050년

2020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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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명) 65세의 잔여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약 20~21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해 2050년 23년, 2100년에는 27년일 것으로 전망

­평균 정년은 2020년 약 64세에서 2050년 약 3년, 2100년까지 5년 가까이 늘

어날 것으로 전망

­최저보증연금에 대한 연령 제한은 2020년 65세에서 2100년 71세까지 단계적

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그림 Ⅳ-5] 65세의 잔여 기대수명 및 은퇴 연령 전망 

(단위: 연, 세)

최저보증연금 수급연령 

65세에 남은 기대수명

정년

최소 은퇴 연령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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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부양비)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로 정의하는 경제적 부양비는 

2020년 1.07에서 2020년대 초반 경제가 회복하면서 감소해 2100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노동 시장에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하에서는 경제적 부양비는 점차 증가해 

1990년대 후반 수준까지 증가 전망

[그림 Ⅳ-6] 경제적 부양비

(단위: 비율)

기본 시나리오

노동시장에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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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전제) 국립경제연구원(Konjunkturinstitutet)에서 직접 전망하였으며 2100년까

지 전망하되 방법론상 중기(2021~2030년)와 장기(2031~2100년)로 구분하여 전망

○ (GDP 격차*)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은 여전히 불황 상태이나 점차 회복세에 이르

며 2023~2030년까지 GDP 격차는 균형에 이를 것으로 전망

  * GDP 격차는 실질GDP와 잠재GDP와의 차이로 정의하고, 이것이 양수(+)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경기 과

열일 수 있고, 음수(-)의 경우 물가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 상황으로 판단됨

­2030년부터는 경제가 어떠한 충격도 없을 것으로, 즉 잠재적 성장을 가정

[그림 Ⅳ-7] GDP 격차 전망 그래프 
(단위: 잠재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8.

○ (경제활동참가율) 15~74세 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망 기간에 각각 

약 5%p, 6%p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40년 전후까지 스웨덴 출신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스웨덴 외 

유럽 출신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들은 초기에 언어 능력, 네트워크, 노동시장 관련 교육 등이 부

족하나 평균 체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의 참여 증가, 고용률

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결과적으로 2040년 이후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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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전망

(단위: 15~74세 인구 대비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8.

[그림 Ⅳ-9] 출신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전망

(단위: 15~74세 인구 대비 비율) 

스웨덴 출신

스웨덴 외 북유럽 출신

그 외 유럽 출신

외국 출신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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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15~7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은 2021년 9%에서 2025년 7%까지 

급감한 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100년까지 6% 내외로 전망

[그림 Ⅳ-10] 실업률 전망

(단위: 15~7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8.

○ (연금수급자 비율) 기본 시나리오에서 총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0년 

23% 미만에서 여러 차례의 등락 후 2100년 26%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수차례의 등락은 정년 상승과 연금 연령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정년이 변하지 않는 시나리오하에서는 연금 수급자 비율이 2020년 약 23%에

서 2100년 33% 이상 수준으로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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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연금 수급자 비율

 (단위: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정년이 변하지 않는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0.

○ (생산성 증가율) 지난 10년간 1.1% 수준인 생산성 증가율은 2020년대 초반 큰 

감소 후 회복해 2030년부터는 1.3%가 될 것으로 가정

○ (노동시간) 2020년대 초반 급격한 변동을 제외하고는 1981~2020년에 비해 2050년

까지 더 천천히 증가할 전망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과거 대비 더디게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외국인 

노동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

○ (GDP 성장률) 노동시간 추이에 따라 평균 GDP 성장률도 2050년대 중반까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표 Ⅳ-2>, <표 Ⅳ-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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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생산, 노동시간 및 생산성 실적
 (단위: 백분율 변화, 고정가격 기준)

생산성 노동시간

생산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0.

[그림 Ⅳ-13] 생산, 노동시간 및 생산성 전망
(단위: 백분율 변화, 고정가격 기준)

생산성 노동시간

생산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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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소비 및 저축) 가계 소비는 2021년 GDP 대비 44~45% 수준에서 증가해 

2100년 약 48%로 전망

­가계 저축은 2021년 GDP 대비 7~8%에서 감소해 2100년 2~3% 수준으로 전망

­저축 성향이 높은 중년층에서 소비 성향이 높은 노인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

하면서 저축이 감소, 소비는 증가

○ (공공 소비) 전망 기간 동안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2060년대

에 정점에 도달할 전망 

­공공 소비는 인구 전망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직원 밀도 유지(Bibehållen Personaltäthet) 

가정21)으로 결정

○ (투자) 전망 기간 동안 GDP의 25% 내외 수준으로 전망 

­정부의 투자는 주로 인프라 및 국방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인구 전망과는 연

관성이 미미해 GDP의 일정 비율로 추정

○ (순수출) GDP 대비 순수출비율이 2021년 4~5%에서 2060년대 중반 1% 수준까지 

감소 후 2100년 2% 미만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  

[그림 Ⅳ-14] 공급 균형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율)

가계 소비

공공 소비

투자

순수출

 주: GDP는 가계 소비, 공공 소비(정부 지출), 투자, 순수출(수출-수입)의 합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1.

21) <참고2> 공공 소비 전망 시 직원 밀도 유지(Bibehållen Personaltäthet) 개념 설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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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현재 금리는 낮은 수준이나 향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현재 5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경우 약 0%로 과거 1981~2018년 평균 5.6%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

­향후 신흥국의 저축 성향 감소, 국외 상황 불확실성의 정상화, 다른 국가의 부

채 증가 등 국외 요인에 따라 국고채와 국채의 명목 금리는 상승할 전망

­금리들은 2050년 3.7~4.3% 수준에 도달 후 2100년까지 일정한 것으로 가정  

­정부 부채 이율은 2050년까지 상승해 그 이후 4.1%로 일정하게 유지할 전망 

[그림 Ⅳ-15] 금리 전망 

(단위: %)

3개월 국고채 금리
5년 국채 금리

10년 국채 금리
외국 단기 금리(미 연준 정책 금리)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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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Ⅳ-2 공공 소비 전망 시 직원 밀도 유지(Bibehållen Personaltäthet) 개념 

공공 소비는 복지 유지 약속의 가정에 따라 전망. 국립경제연구원의 정의에 따르면 복지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려
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한 명당 직원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 즉 직원 밀도가 유지되어야 함. 따
라서 공공 소비 전망 시 인구전망에 영향을 받음. 또한 개인의 복지서비스 요구는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
며 유소년인구는 교육을, 고령인구는 사회보호 및 건강보험 등을 주로 소비함. 일정한 수준의 직원 밀도 외에도 
임금, 자본 및 투입 비용은 복지서비스 생산에 있어 일정 비용으로 구성되며 자본 및 투입 소비의 가격은 임금보
다 느리게 상승한다고 가정함. 복지서비스는 기술 발전에 따라 속도를 맞추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 0.4%씩 증가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거 추세와도 동일함. 

[참고 그림] 복지서비스의 표준적 증가

공공 소비

(고정가격 기준)

인구통계학적 수요 

(단위: 지수 100이 1994년 수준을 의미)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4.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p. 43~44.를 참고



90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표 Ⅳ-2> 거시전제 전망 결과(기간 평균) 

(단위: 평균 백분율 변화)

 인구

  노동력

     고용

        노동시간

  1) 생산성

    GDP(고정가격)

                가계 소비

              공공 소비

      투자

수출

수입

               1인당 GDP 
(고정가격)

         GDP(현재가격)

                    2) 5년물

국채이자율

 주: 1. (  ) 안은 작년 보고서 수치

    1) Produktivitet(생산성) 첫 번째 열의 값은 1982~2020년의 평균

    2) 단위: 백분율, 해당 기간의 평균이며 첫 번째 열의 값은 1985~2020년의 평균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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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거시전제 전망 결과(10년 단위) 

(단위: 평균 백분율 변화)

 인구

  노동력

    고용

      노동시간

   생산성

    GDP(고정가격)

            가계
소비

          공공
소비

     투자

수출

수입  
           1인당

GDP
(고정가격)

       GDP(현재가격)

5년물 국채 이자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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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결과 

□ (방법 및 가정) 기간별로 2021~2030년까지는 국립경제연구원의 2020년 12월 기

준 예측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망하였으며, 2030~2100년까지는 장기 모형을 

사용하여 전망

○ 2020년 4월 스웨덴 통계청(SCB)의 인구 전망을 토대로 노동 관련 변수를 전망 

○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공공복지에 대한 공약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 

­국립경제연구원은 공공복지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정의: 1) 공적 기금 활동에서 직

원 밀도를 유지 2) 연간 표준 인상률 0.4%로 설정 3)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으로의 이전 보상 비율(ersättningsgrader) 유지 

­즉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준이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증가함을 의미

○ 세율 및 기타 세금은 2021년 규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소득연금은 평균 임금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가 더 건강해지고 개인이 더 오래 일할 것을 선택함에 따라 

근로 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

○ 노령연금의 잉여분을 배분하지 않는 전년도 가정과는 다르게 잉여분을 연금액으로 

배분하도록 가정을 변경 

□ (기본 지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기본 지출(primära utgifterna)22)이 

향후 몇 년은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급격히 감소

○ 2030년 이후에는 다시 천천히 증가세를 보이며 2050년 GDP의 48% 수준에 도달

○ 기본 지출은 공공 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3은 가구로의 이전, 10%는 공공 

투자로 구성되며 2020년 초반 기본 지출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소비, 투자, 이전 

지출 비율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30년 이후에는 인구전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kommunala konsumtionen)

가 빠르게 증가하고 늘어난 연금 수령자에 대한 소득연금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기본 지출 비율이 증가

22) 기본 지출(primära utgifterna)은 자본 지출을 제외한 공공 지출 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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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기본 지출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3.

□ (공공 소비) 공공 소비(Offentlig konsumtion)는 코로나19의 결과로 정부 차원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2021년 GDP의 27%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향후 몇 년간 26.5%로 

다소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해 2050년 27.2%에 도달

○ 공공 소비는 전망 시 복지 유지 가정을 전제하며 이는 공공 서비스에서 직원 밀

도를 유지하고 역사적 패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연간 표준 증가 추이를 유지하

는 것을 의미 

○ 유소년과 노인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므로 인구고령화에 따

라 공공 소비 비율이 증가하나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구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건강 개선 가정에 의해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점차적으로 1인당 복지서비스를 점점 더 적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러한 추이를 전망에 적용 

­동일한 양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2050년 고령인구와 현재 2020년 고령인구의 

연령에 3년 차이를 가정하여, 즉 2050년 83세인 사람이 2020년 80세와 동일

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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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공공 소비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건강 개선 없는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복지서비스의 표준적 

증가가 없는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4.

[그림 Ⅳ-18] 2018년 연령대별 복지서비스의 평균 비용
(단위: 1인당 천크로나)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보호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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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투자) 공공 투자(Offentliga investeringar)는 2020년 5.1%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나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약화됨에 따라 감소해 2050년

까지 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증가했으나 시설, 건물 및 인프라가 완

성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은 다소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 소비의 비율

에 따른 것으로 가정 

○ 즉 2030년 이후로는 GDP 대비 공공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음 

[그림 Ⅳ-19] 공공투자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총 공공 투자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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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전 지출) 2020년 GDP 대비 20%에서 2030년 약 15%까지 급격히 감소 

후 2050년까지 15~1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개혁 및 지원 조치가 대부분 가구 및 기

업에 이전 지출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2020년 이전 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 

○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중단되면 이전 지출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임

○ 노령 연금의 잉여분이 고소득 연금의 형태로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GDP 대비 소득연금(Inkomstpension) 비율은 2030년부터 증가할 전망

­이러한 잉여분 배분 가정 없이는 소득연금은 감소 전망23)

[그림 Ⅳ-20] 정부 이전지출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총 이전 지출

소득연금

기타 사회적 이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5.

23) 제7장.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에서 연금의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 제공 



Ⅳ. 스웨덴 97

[그림 Ⅳ-21] 시나리오별 소득연금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잉여금 배분 없는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5.

□ (기본 소득) 자본 소득을 제외한 일반 정부 소득인 기본 소득(Primära inkomster)은 

주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며 2020년 47%대 후반 수준에서 2030년 

46%대로 감소 후 2050년 47%까지 다소 증가

○ 세입은 임금 소득과 가구 소비가 과세 기준이 되며 세율은 일정하더라도 과세 기

준에 변동이 발생하여 세입이 변경

○ 최근 자본 및 법인세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세입 비율이 높았으나 2021년 예

산안에 여러 가지 감세 방안이 제시되면서 2023년까지 일시적인 감축이 예상

○ 2023년 이후 가계 소비 증가로 인해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과세 대상 이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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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금이 2030년까지 감소할 전망으로 세입 비율이 감소

○ 2030년부터는 GDP 대비 과세 대상 이전 소득 및 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비율이 증가

­향후 인구 전망에 따라 저축 성향이 높은 중년층에서 소비 성향이 높은 노인으

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가정 

­노동시간과 명목 시급이 GDP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는 GDP 대비 임금 비율이 일정

[그림 Ⅳ-22] 기본소득 및 세입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소득

세입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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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과세 기준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가계소비

임금

이전 수당 및 연금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6.

□ (기초 재정수지) 기본 소득에서 기본 지출을 차감한 기초 재정수지(Primärt finansiellt 

sparande)24)는 음수(-)로 2020년 GDP 대비 –3.4%에 도달한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약 –1%, 205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정부의 순재정상태(Finansiell nettoställning, net financial position)25)에 따른 

자본 수익은 재정수지*가 GDP의 약 0%가 되는 데 기여 

   * 재정수지는 기초 재정수지에 자본수익을 합산한 결과 

○ GDP 대비 기본 소득은 2030년까지 하락한 후 2050년까지 GDP 대비 47%로 

24)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기초 재정적 절감’이나 개념상 기초 재정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25) 순재정상태(finansiella nettoställning)는 금융자산(finansiella tillgångarna)과 일반정부 총부채

(offentliga sektorns bruttoskuld)를 합한 것으로, 금융자산이 일반정부 총부채보다 값이 크면 순자
산이 존재하고, 금융자산이 일반정부 총부채보다 값이 작으면 순부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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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기본 지출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가 2030년 이후 기본 소

득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

○ 기본 지출이 기본 소득보다 높으며 2020년에 높았던 기본 지출이 정상화된 후에

도 그 차이가 지속될 전망  

[그림 Ⅳ-24] 재정수지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재정수지

기초 재정수지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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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 기본 지출 및 기본 소득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지출

기본 소득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7.

□ (순자본) 자본 소득에서 자본 지출을 뺀 순 자본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장기 이자율과 금융자산 수익률에 대한 가정을 변경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더 높은 수익을 가정, 이에 따라 순재정상태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순자본이 크게 감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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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공공 부문의 순자본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자본 소득

자본 지출

  순자본

 이전 가정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8.

참고 Ⅳ-3 이자율 및 수익률 가정 변경

국립경제연구원은 공공 부문 부채에 대한 장기이자율과 금융자산 수익률의 장기적 추이에 관한 가정을 검토하면
서 이번 보고서에는 이자율 및 수익률에 대한 방법과 가정을 기존 보고서와는 다르게 변경함. 먼저 해외 단기 
금리의 장기 균형 수준은 미국 30년 만기 국채의 시장 호가를 이용하여 계산. 이후에는 만기가 다양한 증권의 
시장 금리를 계산할 시 외국 이자율과 만기 프리미엄 가정을 기초로 함. 일반 정부 부채와 이자부 자산에 대한 
암묵적 이자율은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균형에 도달하는 2050년까지 시장 이자율을 따름. 무이자 자산의 직접 
수익은 이자부 자산의 암묵적 이자율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이는 이전 가정보다 총금융자산에 대한 더 높은 
암묵적 이자율 즉, 더 높은 자본 소득을 의미(이전에는 총수익이 암묵적 이자율과 같다고 가정했었음). 또한 암
묵적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만기 프리미엄이 균형에서 0에 가까운 것으로 가정함.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18.

□ (순재정상태) 순재정상태(Finansiell nettoställning, net financial position)는 

2020년대 초기 다소 감소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50년 21%로 전망

□ (부채)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대략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2050년 GDP의 39%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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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준값은 GDP 대비 40%로서 국립경제연구원은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

[그림 Ⅳ-27]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순재정상태

 마스트리히트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0.

□ (2100년 전망) 2050~2100년까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

○ 기본 소득은 2050년 이후 2060년대 중반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하락해 평준화

○ GDP 대비 기본 지출 비중은 증가해 2060년경 정점에 도달, 이후 감소세를 보임

­2060년까지 증가는 1960~1970년대 출생한 많은 인구수가 2060년 80세 이

상이 될 때까지 건강 및 관리에 대한 공공 지출 비중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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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재정수지는 2060년 –0.6%까지 감소, 이후 회복하여 2100년 –0.1% 도달

­2060년경 기초 재정수지가 감소한 결과, GDP 대비 일반정부의 순재정상태는 

2050년 GDP 대비 2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100년 10% 미만으로 감소 

­순재정상태의 감소로 인해 자본 소득과 순자본도 하락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는 현재 수준보다 낮지만 여전히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간주 

○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2050년 이후 증가해 2100년 GDP 대비 비율이 46%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스웨덴 재정의 기준선(40%)보다 높은 수준

­그러나 재정수지가 EU의 중기 예산 목표인 GDP의 –1%를 상회하고, 마스트리

히트 부채 비율도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에서 설정한 60% 수준은 초과하지 

않는 등 재정이 EU의 재정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내에 존재함을 확인 

[그림 Ⅳ-28] 장기의 기본 소득 및 지출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기본 지출

기본 소득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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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장기의 재정수지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기초 재정수지

재정수지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2.

[그림 Ⅳ-30] 장기의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마스트리히트 부채

순재정상태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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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기본 시나리오의 공공 재정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소득

      세입

   기본 지출

소비

     연금 소득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투자
            기초

재정
수지

         순자본
소득

      재정 수지

         순재정
상태

   마스트리히트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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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나리오 분석

□ (설명) 공공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에 대해 다섯 가지 대안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를 제시 

○ 1) 복지서비스 증가가 없는 시나리오 2) 고령화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시나리오 

3)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4) 2027년 재정흑자 목표에서 균형 목표

로의 변경 시나리오 5) 이자율 및 수익률 가정 변경 시나리오 등 다섯 가지를 설정

□ (대안1: 복지서비스 증가가 없는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연간 

표준 증가율을 0.4%로 가정한 반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0으로 설정

○ 즉 공공 소비 지출은 감소할 것이며 투자가 소비량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공공 부

문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낮은 지출과 더 높은 수입26)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

수지가 증가, 부채는 감소할 전망

○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3%,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13.9%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3.1%p 증가, 24.9%p 감소

[그림 Ⅳ-31]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복지서비스 증가가 
없는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3.

26) 공공 부문의 낮은 생산량은 민간 부문의 생산량 증가를 초래한다고 가정. 따라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높기 때문에 세입이 약간 더 높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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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2]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단위: GDP 대비 비율)

복지서비스 증가가 
없는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4.

[그림 Ⅳ-33]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복지서비스 증가가 

없는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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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1)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소득

       세입

   기본 지출

소비

      연금 소득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투자
      기초재정수지

          순자본
소득

       재정 수지
       순재정상태

   마스트리히트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8.

□ (대안2: 고령화 비용 부담 증가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기대수명이 증가하

고 고령인구의 건강이 향상됨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가정한 반면, 대안 시

나리오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을 현재 수준인 64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대수명이 높아져도 노인들의 건강이 향상되지 않으며 연령별 복지서비스의 필

요성은 현재와 동일하고 연금 수급자로서의 연수는 증가

○ 기본 시나리오 대비 건강 및 돌봄에 대한 공공 지출이 증가, 낮은 노동력 참여와 

높은 건강 관련 공공 소비로 인한 낮은 세수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순재정

상태 악화로 마스트리히트 부채도 증가

○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 마스트리히트 부채비율은 51.2%로

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1.7%p 감소, 12.4%p 증가

○ 따라서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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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2)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고령화 비용 부담 
증가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4.

[그림 Ⅳ-35] 순재정상태 및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2)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시나리오, 순 재정상태
                              대안시나리오, 

순재정상태
            대안시나리오, 부채
기본시나리오,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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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2)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소득

       세입

   공공 지출

소비

      연금 소득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투자
      기초재정수지

          순자본
소득

       재정 수지
         순재정

상태
   마스트리히트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9.

□ (대안3: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자본 수익률 가정에 따라 노령연금의 

순재정상태는 점차 증가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령연금의 잉여금을 연금액으

로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본 시나리오하에서는 순재정상태가 GDP의 30%에서 유지되도록 잉여금을 노

령연금액으로 배분하여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가정

○ 대안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 기본 시나리오 대비 노령 연금의 재정수지는 2025년

부터 더 높을 것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는 연금액이 낮을수록 과세 소

득 하락에 따라 감소 전망    

○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0%, 마스트리히트 부채비율은 43.5%로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1.1%p 증가, 4.7%p 증가

­부채의 증가는 재정수지 악화 시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늘리기 때문이

며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금융 부채가 없으므로 기본 시나리오에 대비 마스트

리히트 부채가 증가하는 동시에 순재정상태가 개선



112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과 국제비교

○ 국립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대안 시나리오하에서는 재정은 지속가능하나 부채 

증가로 인해 긴장은 고조되는 것으로 평가

[그림 Ⅳ-36] 노령연금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연금 잉여금 배분이 없는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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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7] 노령연금제도와 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노령연금
               대안 시나리오, 노령연금
  기본 시나리오, 지방자치단체 및 주
        대안 시나리오, 지방자치단체 및 주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5.

[그림 Ⅳ-38] 공공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순재정상태
                                대안시나리오, 

순재정상태 
          대안 시나리오, 부채

기본 시나리오,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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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3)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소득

       세입

   공공 지출

소비

      연금 소득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투자
      기초재정수지

          순자본
소득

       재정 수지
         순재정

상태
   마스트리히트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9.

□ (대안4: 재정 균형 시나리오) 공공 재정에서 적자도 흑자도 없는 균형 시나리오로서 

2027년까지 일반 정부 재정수지가 균형에 도달하도록 조정

○ 일반 정부의 재정수지가 어떤 목표도 향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까지 여전히 균형에 가깝고 마스트리히트 부채와 순재정상태는 미미한 감소

○ 재정 흑자 목표 시나리오27)에서는 2023년부터 매년 재정이 흑자인 것으로 설정

했으며 이에 따라 순재정상태는 증가, 마스트리히트 부채는 GDP의 30% 이하로 

감소하는 결과 

○ 재정 흑자 목표 시나리오의 대안 시나리오로서 설정된 재정 균형 시나리오는 2023~ 

2027년까지 재정 균형을 이루나 장기에서는 순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기본 

시나리오와 비슷하고 부채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다소 감소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0.3%, 마스트리히트 부채비율은 33.1%로

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4%p 증가, 0.7%p 감소

­국립경제연구원은 여전히 공공 재정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 

27) 보고서 원문 제1장을 참고



Ⅳ. 스웨덴 115

[그림 Ⅳ-39]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균형 시나리오

흑자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6.

[그림 Ⅳ-40] 기초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균형 시나리오

흑자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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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1] 순재정상태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균형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7.

[그림 Ⅳ-42]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단위: GDP 대비 비율)

균형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7.



Ⅳ. 스웨덴 117

<표 Ⅳ-8> 전망 결과(재정 흑자 목표 시나리오)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소득

       세입

   공공 지출

소비

      연금 소득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투자
      기초재정수지

          순자본
소득

       재정 수지
         순재정

상태
   마스트리히트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48.

<표 Ⅳ-9>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4)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소득

       세입

   공공 지출

소비

      연금 소득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투자
      기초재정수지

          순자본
소득

       재정 수지
         순재정

상태
   마스트리히트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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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5: 이자율 및 수익률의 이전 가정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전년도 보고

서와 비교하여 수익률 및 이자율에 대한 가정을 변경*하였으나 전년도 가정을 그대

로 적용한 대안 시나리오의 결과를 제시

* 이자부 자산에 대해 직접 수익은 더 높고, 일반정부 부채 및 이자부 자산에 대한 이자율은 2050년까지 더 

낮도록 가정

○ 이전 가정 적용으로 인해 공공 부문의 순자본소득은 더 낮을 것이며 이에 따라 

2030년대 순재정상태가 기본 시나리오 대비 높으나 재정수지는 감소 

○ 장기적으로는 순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마스트리히트 부채도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

해서 증가하며 2040년경에는 부채 상한선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며 2070년대 동

안에는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의 최대한도인 60%를 넘어설 전망

­2050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0.8%, 마스트리히트 부채비율은 44.2%

로서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7%p 감소, 5.4%p 증가

○ 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공공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자율과 수

익률에 대한 가정은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함을 확인 

 
[그림 Ⅳ-43] 암묵적 이자율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단위: %)

     자산 이자, 기본 시나리오
부채 이자, 기본 시나리오
                자산 이자, 이전 가정
          부채 이자, 이전 가정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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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4] 재정수지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시나리오

이전 가정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8.

[그림 Ⅳ-45] 순재정상태 및 마스트리히트 부채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단위: GDP 대비 비율)

순재정상태, 기본 시나리오
                순재정상태, 이전 가정 시나리오

       순재정상태, 이전 가정 시나리오
                    부채, 이전 가정 시나리오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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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전망 결과(대안 시나리오5)

(단위: GDP 대비 비율)

     기본 소득

       세입

   기본 지출

소비

     연금 소득

        사회 이전(연금 소득 제외)

 투자
      기초재정수지

          순자본
소득

       재정 수지
          순재정

상태
   마스트리히트

부채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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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 (S2지표) 스웨덴은 무한한 시계에 대한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2지표를 사용 

○ S2는 순 재정 상태(finansiella nettoställningen)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안정

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초 재정수지의 조정 폭을 의미 

­예를 들어 S2가 1.0이면 기초 재정수지가 GDP의 1.0%만큼 직접적이고 영구

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S2지표에 따르면 공공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표 값이 0 또는 

음수(-)이어야 함

○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2100년 기준으로 계산된 S2지표는 0.44이며 이는 현재 화

폐가치로 230억크로나(SEK)의 절감 조치에 해당 

­S2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첫 번째는 초기 재정 상태와 초기 순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스웨덴은 초기 순 

자산이 존재하므로 음(-)의 값을 가짐 

­두 번째는 2100년까지 1차 적자의 영향에 해당하며 기초 재정수지가 거의 전 

기간 동안 음수(-)이므로 두 번째 요소 값은 양수(+)를 나타냄  

­마지막은 2100년 이후 1차 적자의 영향이며 2100년 –0.4%인 기초 재정수지가 

무한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S2지표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에 해당  

<표 Ⅳ-11> 기본 시나리오의 S2지표(2100년 기준) 

2100년까지 1차 적자의 영향 

2100년 이후 1차 적자의 영향 

초기 순부채에 대한 이자

출처: Konjunkturinstitutet, Hållbarhetsrapport 2021 för de offentliga finanserna, 2021,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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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Ⅴ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 중장기 경제방침인 「기본방침」을 근거로 연 2회 중장기 전망을 시행

▣ 전망 결과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되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방안 논의에 활용

1. 추진근거 및 추이

□ (추진근거)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 2001」)28)을 근거로, 2002년 「구조개혁과 경제재정 

중기전망」(이하 「개혁과 전망」)의 참고자료로 첫 재정전망이 시행됨

○ 「기본방침 2001」은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이 발표한 중장기 경제운영 방침으로,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경제운영 및 예산결정을 위해 매년 중기계획을 수립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개혁과 전망」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의 주요내용 및 재정

전망 결과를 포함한 중기계획으로, 전망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5년임

<표 Ⅴ-1> 「기본방침 2001」 내 재정전망 근거 항목

제 5 장 경제 재정의 중기 전망과 정책 과정의 개혁

2. 중기 경제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의 쇄신

(1) 중기 경제 재정 계획의 책정

　향후 경제 재정 운영에 있어서 경제재정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과 일치하는 형태로 매

년 경제 운영과 예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매년 중기경제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재정 동향을 감안하여 매년 개정한다, 

출처: 일본 총리실, ｢今後の経済財政運営及び経済社会の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 https://www.kantei.go.jp/jp/
kakugikettei/2001/honebuto/0626keizaizaisei-ho.html, 검색일자: 2021. 5. 21.

28) 2007년부터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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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추이) 2009년, 기존 중기계획에서 10년 단위의 중장기전망으로 확장됐으며, 

전망 결과를 매년 1~2회 발표

○ 중기계획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됐으며, 2002~2006년까지는 ‘개혁과 

전망’, 2007~2008년까지는 ‘진로와 전략’이란 명칭으로 매년 1회씩 발표됨

○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보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9년 「경제 재정의 중장기 정책 및 10년 전망」이 각의 결정됐으며, 기

존 중기계획을 「경제재정의 중장기 시산」으로 대체하여 매년 2회씩 발표함

­「경제재정의 중장기 시산」은 매년 1월과 7월, 연간 2회 발표

 1월 전망은 기준연도의 실적치로 다음 회계연도29) 예산안을 활용하며, 7월 

전망은 추경이 반영된 당해 예산을 활용

­「경제재정의 중장기 시산」은 「기본방침」을 근거로 한 중장기 경제정책30)의 참

고자료로 경제재정자문회의31)에 매년 제출되며,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논의에 활용됨

2. 전망의 범위와 분야

□ (전망 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전망

○ 중앙정부의 전망 범위는 일반회계, 교부세 및 양여세 배부금 특별회계,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등이 해당

○ 지방정부의 전망 범위는 지방일반회계, 지방재정계획 등이 해당

□ (전망 분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전망 범위의 세부 항목이 상이함

○ (세입) 조세수입과 기타수입 그리고 국공채 발행액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별로 세부 항목은 상이함

29)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30) 2018년에 발표된 「신 경제·재정재생계획」에서는 거시경제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 

3%, 실질 GDP 성장률 2%의 경제성장과 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 등을 설정하였으며,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2021년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 GDP 대비 –1.5% 도달, 부채 잔액 GDP 대비 
180% 인하 그리고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을 설정함

31) 경제재정자문회의는 내각부 산하 합의제기관으로, 2001년 고이즈미 내각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총리 
외 재무장관, 총무장관 등 정부인사 외 총인원의 40%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제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며, 중장기경제 운영방침인 「기본방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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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국세 및 인지수입, 기타수입 그리고 국채 발행액 등으로 구성

 국세 및 인지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기타 직ㆍ간접

세32) 그리고 인지수입 등이 해당

­(지방정부) 지방세 수입,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 지방채 발행액 등으로 구성

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등이 해당

○ (세출) 사회보장관계비,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그리고 국고채로 구분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세부항목은 상이함

­(중앙정부) 사회보장관계비,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그리고 국채비로 구성

 사회보장관계비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비 국가부담분, 고용보

험 국고부담금 등의 고용산재대책비 그리고 연금관계비 등이 해당

 투자적 경비는 직할사업비, 지방정부보조금 등의 공공사업관계비 등이 해당

 기타 일반세출은 사회보장관계비와 투자적 경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인건비, 

의무교육비 국가부담금, 경상·지방정부보조금 등이 해당

­(지방정부) 사회보장관계비,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그리고 공채비로 구성

 사회보장관계비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지방정부 부담분이 해당

 투자적 경비는 국가직할사업 부담금, 보조사업비, 지방정부 사업비 등이 해당

 기타 일반세출은 사회보장관계비와 투자적 경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인건비, 

급여관계비, 기타 지방세출 등이 해당

32) 기타 직접세는 상속세와 토지가치세, 기타 간접세는 휘발유세, 석유ㆍ가스세, 항공기연세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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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일본 재정전망의 전망 범위

구분
전망 범위

세부항목 회계종류

중앙
정부

세입

1. 국세 및 인지수입: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기타 직ㆍ간접세, 인지수입 등

2. 기타수입
3. 국채 발행액

1) 일반회계
2) 교부세 및 양여세 배부금 

특별회계
3)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등
세출

1. 사회보장관계비: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고용보험 등 
국가 부담분, 연금관계비 등

2. 투자적 경비: 직할사업비, 지방정부보조금 등
3. 기타 일반세출: 인건비, 의무교육비 국가부담금, 경상보조금, 

지방정부보조금
4. 국채비

지방
정부

세입
1. 지방세 수입: 지방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2. 교부금 등 이전재원
3. 지방채 발행액

1) 지방일반회계 
2) 지방재정계획 등

세출

1. 사회보장관계비: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등 지방정부 
부담분

2. 투자적 경비: 국가직할사업 부담금, 보조사업비, 
지방정부사업비 등

3. 기타 일반세출: 인건비, 급여관계비, 기타 지방세출
4. 공채비

출처: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モデル」, 2018. 12., pp. 70~90.

□ (전망방법) 거시계량모형인 경제재정모델33)을 사용하여 세입과 세출을 전망

○ (세입) 거시경제 블록에서 추계되는 과세 기반을 바탕으로 추계

­소득세는 임금·봉급 총액 등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계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기업수입과 경기요인을 적용한 후 실효세율을 곱하여 추계

­소비세는 수요 항목별 과세표준률을 이용해 과세 기반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

해 소비세 총액을 추계

­이 외에 담배세, 주세 등의 간접세는 과세 기반에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세출) 사회보장 세출은 사회보장 블록에서 추계되는 급여지출을 바탕으로 추계

하며, 그 외의 세출은 거시전제를 활용한 별도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사회보장 세출은 공적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 등으로 구분

 공적연금은 1인당 급여액을 산출 후 임금ㆍ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후생노동성의 연금수급자 추계결과를 적용하여 급여총액 추계

33) 일본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 의해 2001년 11월에 개발된 거시계량모형으로, 인구, 거시경제, 재정, 사회
보장까지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의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경제·재정을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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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ㆍ개호보험은 1인당 급여액을 산출 후 임금ㆍ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

계하며, 모형 내 인구 추계결과와 평균 가입률 등 외생변수를 적용하여 의

료ㆍ개호보험 급여총액을 추계

­투자적 경비, 기타 일반세출 등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국공채비는 거시전제의 금리를 적용하여 추계

 국채는 60년, 지방채는 20년 동안 원리 균등 상환을 가정

[그림 Ⅴ-1] 경제재정모델의 전망구조

인구·노동 블록 거시경제 블록

- 연령·성별 인구
- 노동 공급

인구
- 생산함수, 수요항목
- 고용, 물가, 금융

사회보장급여부담

연령·성별 인구
소득, 금리
임금·물가

정부의
소비·투자

임금·물가

사회보장 블록 재정 블록

- 연금
- 의료
- 간호

사회보장급여부담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
- 국채·지방채 잔고
- 지방교부세 등

출처: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モデル」 2019. 12., p. 3을 참고하여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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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망 기간, 거버넌스 및 절차

□ (전망 기간) 10년 단위의 중장기전망

○ 2021년 7월 기준, 2021~2030년까지 전망

□ (거버넌스) 중장기 경제·재정정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 정책총괄관에서 전

망을 총괄함

○ 전망 담당부서는 정책총괄관 경제사회시스템 담당으로, 중장기 경제정책의 기획, 

입안,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중장기 경제정책이 반영된 전망을 작성 및 공표함

○ 실질적인 재정전망은 정책총괄관 경제재정분석담당 계량분석실에서 수행하며, 계량

분석실은 재정전망 외 경제재정모델의 개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망절차) 「기본방침」을 근거로 한 중장기 경제정책을 시나리오로 반영하여, 계량

분석실에서 경제재정모델을 활용하여 전망하며 경제사회시스템 담당이 공표함

○ 경제재정모델은 인구, 거시경제, 사회보장, 재정 등의 블록으로 구분되며, 각 블

록별 결과들이 상호 연계되어,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 부채 규모를 전망

○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중장기 경제정책의 목표 달성 방안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되며, 이후 내각부 홈페이지에 게시됨 

4. 보고서의 구조

□ 2021년 7월에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제1장 서론

­전망보고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설명

○ 제2장 경제에 관한 시나리오와 가정

­기준 시나리오와 성장실현 시나리오34)에 대한 설명

○ 제3장 재정 정책에 대한 주요 가정

34) 성장실현 시나리오는 ‘경제성장 없이는 재정건전화 없음’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인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의 주요 목적인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 재생관련 정책의 효과가 과거 실적치 
만큼 향후에도 실현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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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데이터 및 세입·세출에 대한 가정 설명

○ 제4장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기준연도 재정 현황 및 향후 전망 결과 설명

­GDP, CPI 등 거시전제와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규모 등

○ 부록: 주요 전제

­시나리오별 거시전제 및 인구전제에 대한 세부 설명

­세입·세출 기초데이터에 대한 세부 설명

5. 전망전제

□ (인구전제)35)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의 연령 계층별·성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며, 

노동참여율을 외생적으로 적용하여 노동인구를 산출

<표 Ⅴ-3>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결과

(단위: 만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남 6,064.0 6,036.5 6,007.4 5,976.8 5,944.9 5,911.9 5,877.9 5,842.7 5,806.7 5,769.7

녀 6,419.6 6,394.5 6,367.7 6,339.3 6,309.5 6,278.4 6,246.1 6,212.8 6,178.3 6,142.8

합계 12,483.6 12,431 12,375.1 12,316.1 12,254.4 12,190.3 12,124.0 12,055.5 11,985 11,912.5

 주: 출생률, 사망률 중위 시나리오 기준 전망 결과

출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 2017, pp. 96~105.

□ (거시전제) 총요소생산성(TFP) 외 외생변수들과 인구블록의 인구 전망 결과를 활용

하여 거시전제 블록에서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 주요 거시전제 등을 시나리오

별로 전망

○ (기준 시나리오) 「신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거시경제 목표 기준으로 살펴보면 명

목 GDP 600조엔 도달은 2026년으로, 목표 기한인 2020년보다 6년 늦게 달성

될 것으로 전망

­명목(실질) GDP성장률 모두 2024년부터 2% 미만으로 하락하며, 지속적으로 

35) 「경제재정모델」 보고서의 내용으로 전망 보고서에는 인구전제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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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2030년 1.1%(0.8%)에 이르며, 목표인 3%(2%)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

<표 Ⅴ-4> 거시경제전제 전망 결과: 기준 시나리오

(단위: %,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GDP 성장률 3.7 2.2 2.0 1.8 1.5 1.2 0.9 0.9 0.9 0.8

실질 GNI 성장률 2.9 2.2 2.0 1.7 1.5 1.3 1.0 0.9 0.8 0.8

명목 GDP 성장률 3.1 2.5 2.0 1.8 1.6 1.4 1.2 1.1 1.1 1.1

명목 GDP 553.0 567.0 578.4 589.0 598.7 607.3 614.3 621.3 628.1 634.8

1인당 명목 GNI 
성장률

3.4 3.4 2.4 2.4 2.2 2.0 1.7 1.7 1.7 1.7

1인당 명목 
GNI(만엔)

458.0 474.0 486.0 497.0 508.0 518.0 527.0 536.0 545.0 554.0

잠재성장률 1.0 1.2 1.0 1.0 1.0 0.9 0.9 0.9 0.9 0.8

물
가
상
승
률

소비자물가 0.1 0.7 0.6 0.6 0.7 0.7 0.7 0.7 0.7 0.7

국내기업물가 3.6 0.6 0.2 0.3 0.3 0.3 0.2 0.2 0.2 0.2

GDP 
디플레이터

-0.6 0.3 0.0 0.1 0.1 0.2 0.2 0.2 0.2 0.2

완전실업률 2.7 2.4 2.4 2.4 2.5 2.5 2.6 2.6 2.7 2.7

명목장기금리 0.0 0.0 0.0 0.0 0.1 0.3 0.7 1.1 1.4 1.4

부
문
별
수
지

일반정부 -7.2 -3.3 -2.4 -1.8 -1.2 -0.9 -0.7 -0.6 -0.7 -0.9

민간 11.0 7.5 6.5 5.9 5.3 4.9 4.6 4.5 4.5 4.6

해외 -3.8 -4.2 -4.2 -4.1 -4.1 -4.0 -3.9 -3.9 -3.8 -3.7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7.

○ (성장실현 시나리오)36) 명목 GDP 600조엔 도달은 2024년으로 기준 시나리오보다 

2년 앞당겨지며, 목표 기한보다 4년 늦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

­명목 GDP성장률은 2024년 3.7%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3.2%에 이르며, 목표인 3%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

36) 총요소생산성(TFP)은 디플레이션 돌입 이전의 상승률을 적용하며, 기존 0.4%에서 1.3%로 상향 조정하
고, 노동참가율은 고용 정책 연구회의 ‘경제성장과 노동 참여’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외국인 노동자
는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의 전망 결과에 수용 확대 시나리오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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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3.7%에서 2022년 2.2%로 급감한 후 2023년 2.8%

까지 증가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1.8%에 이르며, 목표인 2%를 

살짝 하회할 것으로 전망

<표 Ⅴ-5> 거시경제전제 전망 결과: 성장실현 시나리오

(단위: %, 조엔,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질 GDP 성장률 3.7 2.2 2.8 2.5 2.2 2.0 2.0 1.9 1.8 1.8

실질 GNI 성장률 2.9 2.2 2.8 2.6 2.4 2.1 2.0 2.0 1.8 1.8

명목 GDP 성장률 3.1 2.5 3.6 3.7 3.7 3.4 3.4 3.4 3.3 3.2

명목 GDP 553.0 567.0 587.6 609.2 631.5 653.3 675.7 698.4 721.3 744.4

1인당 명목 GNI 성장률 3.4 3.4 4.0 4.2 4.2 4.0 3.9 3.9 3.8 3.7

1인당 명목 GNI(만엔) 458.0 474.0 493.0 514.0 535.0 556.0 578.0 601.0 623.0 647.0

잠재성장률 1.0 1.2 1.4 1.7 2.0 2.0 2.0 1.9 1.8 1.8

물
가
상
승
률

소비자물가 0.1 0.7 1.3 1.7 2.0 2.0 2.0 2.0 2.0 2.0

국내기업물가 3.6 0.6 0.6 0.6 0.6 0.5 0.5 0.5 0.5 0.5

GDP 디플레이터 -0.6 0.3 0.8 1.1 1.4 1.4 1.4 1.4 1.4 1.4

완전실업률 2.7 2.4 2.4 2.3 2.4 2.4 2.5 2.5 2.5 2.6

명목장기금리 0.0 0.0 0.0 0.0 0.2 0.5 1.1 1.8 2.3 2.7

부
문
별
수
지

일반정부 -7.2 -3.3 -1.9 -0.9 0.0 0.5 1.0 1.2 1.4 1.5

민간 11.0 7.5 6.2 5.2 4.2 3.7 3.2 2.9 2.7 2.6

해외 -3.8 -4.2 -4.3 -4.3 -4.2 -4.2 -4.2 -4.1 -4.1 -4.1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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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주요 거시전제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실질 GDP 증가율 전망 결과

명목 GDP 증가율 전망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결과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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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결과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과 세입, 중앙·지방재정을 통합한 기초재정수지 및 국

가채무 등을 기준 시나리오와 성장실현 시나리오별로 전망 결과를 제시 

가. 기준 시나리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및 세입

□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1년 –20.4조엔에서 2030년 –8.9조엔까

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출은 2021년 106.6조엔에서 2022년 100.9조엔까지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30년 112.9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21년 63조엔에서 2030년 76.9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Ⅴ-6>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A) 106.6 100.9 102.1 103.4 104.6 105.8 107.1 108.6 110.7 112.9

재정수지대상경비 83.4 78.5 79.3 80.6 81.8 82.8 83.6 84.2 85.0 85.8

사회보장관계비 35.8 36.8 37.3 37.9 38.4 38.8 39.3 39.8 40.3 40.7

지방교부세 등 15.9 15.2 15.4 16.0 16.5 16.9 17.0 16.9 17.1 17.2

기타 31.1 26.1 26.2 26.4 26.5 26.7 26.9 27.0 27.2 27.4

국채비 23.8 22.8 23.2 23.2 23.2 23.4 23.9 24.9 26.1 27.5

세입(B) 63.0 67.1 68.6 70.4 72.2 73.6 74.6 75.4 76.2 76.9

세수 57.4 61.4 62.9 64.6 66.3 67.7 68.6 69.4 70.1 70.8

기타수입 5.6 5.7 5.7 5.8 5.9 5.9 6.0 6.0 6.1 6.1

차액(A–B) 43.6 33.9 33.5 33.0 32.4 32.2 32.5 33.2 34.5 36.0

기초재정수지 -20.4 -11.4 -10.7 -10.2 -9.6 -9.2 -9.0 -8.7 -8.8 -8.9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7.

□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21년 -0.8조엔에서 2027년 3.8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30년 3.6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Ⅴ. 일본 133

○ 세출은 2021년 96.7조엔에서 2030년 103.3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21년 82.1조엔에서 2030년 92.9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Ⅴ-7>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A) 96.7 97.0 97.4 98.1 99.0 99.8 101.0 101.9 102.7 103.3

공채비 11.8 11.5 11.4 11.2 11.2 11.2 11.5 11.5 11.5 11.3

세입(B) 82.1 83.5 84.7 86.3 88.1 89.6 90.7 91.3 92.1 92.9

세수 40.8 42.5 43.5 44.4 45.4 46.3 47.1 47.7 48.2 48.7

차액(A – B) 14.6 13.5 12.7 11.8 10.9 10.2 10.3 10.5 10.6 10.4

기초재정수지 -0.8 0.3 1.1 1.8 2.8 3.6 3.8 3.6 3.6 3.6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7.

2)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 ․ 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37) 제외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6.8%에서 2027년 -1%까지 감소 후 유

지하다 2030년 –0.9%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적자 규모는 2021년 –37.8조엔에서 2030년 –6조엔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8.1%에서 2030년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211%에서 2030년 202.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1,166.7조엔에서 2030년 1,284.6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7)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정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2011. 12. 2. 공포) 
등의 특별법을 근거로 부흥 특별세 실시 및 개인 주민세 균등할의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과 복구 관련 지출 
등으로 관련 재원 및 경비 포함 여부별로 구분하여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전망 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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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재원 제외)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정수지 -37.8 -17.5 -12.1 -10.0 -7.9 -6.8 -6.2 -6.0 -6.0 -6.0

(명목 GDP 대비) (-6.8) (-3.1) (-2.1) (-1.7) (-1.3) (-1.1) (-1.0) (-1.0) (-1.0) (-0.9)

중앙정부 -37.0 -18.1 -13.8 -12.8 -11.9 -11.6 -11.4 -11.2 -11.1 -11.2

(명목 GDP 대비) (-6.7) (-3.2) (-2.4) (-2.2) (-2.0) (-1.9) (-1.8) (-1.8) (-1.8) (-1.8)

지방정부 -0.8 0.6 1.6 2.8 4.0 4.8 5.2 5.1 5.2 5.2

(명목 GDP 대비) (-0.1) (0.1) (0.3) (0.5) (0.7) (0.8) (0.8) (0.8) (0.8) (0.8)

재정수지 -45.0 -22.7 -16.9 -14.3 -11.7 -10.3 -9.5 -9.8 -10.5 -11.4

(명목 GDP 대비) (-8.1) (-4.0) (-2.9) (-2.4) (-2.0) (-1.7) (-1.6) (-1.6) (-1.7) (-1.8)

중앙정부 -42.9 -22.1 -17.5 -16.1 -14.7 -14.2 -14.0 -14.2 -14.9 -15.8

(명목 GDP 대비) (-7.8) (-3.9) (-3.0) (-2.7) (-2.5) (-2.3) (-2.3) (-2.3) (-2.4) (-2.5)

지방정부 -2.1 -0.6 0.5 1.8 3.0 3.9 4.4 4.4 4.4 4.4

(명목 GDP 대비) (-0.4) (-0.1) (0.1) (0.3) (0.5) (0.6) (0.7) (0.7) (0.7) (0.7)

국가채무 1,166.7 1,183.9 1,199.2 1,212.9 1,224.9 1,235.4 1,246.3 1,257.8 1,270.3 1,284.6

(명목 GDP 대비) (211.0) (208.8) (207.3) (205.9) (204.6) (203.4) (202.9) (202.5) (202.2) (202.4)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7.

나) 동일본 대지진 복구 ․ 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 포함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6.9%에서 2030년 –0.8%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적자 규모는 2021년 –38.3조엔에서 2030년 –5.3조엔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8.2%에서 2030년 

–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21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1년 1,172.9조엔에서 2030년 1,288.5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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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재원 포함)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정수지 -38.3 -17.4 -12.0 -9.5 -7.5 -6.2 -5.5 -5.4 -5.4 -5.3

(명목 GDP 대비) (-6.9) (-3.1) (-2.1) (-1.6) (-1.2) (-1.0) (-0.9) (-0.9) (-0.9) (-0.8)

중앙정부 -37.5 -18.1 -13.7 -12.4 -11.4 -11.0 -10.7 -10.5 -10.5 -10.6

(명목 GDP 대비) (-6.8) (-3.2) (-2.4) (-2.1) (-1.9) (-1.8) (-1.7) (-1.7) (-1.7) (-1.7)

지방정부 -0.8 0.7 1.7 2.8 4.0 4.8 5.2 5.1 5.2 5.2

(명목 GDP 대비) (-0.1) (0.1) (0.3) (0.5) (0.7) (0.8) (0.8) (0.8) (0.8) (0.8)

재정수지 -45.5 -22.7 -16.8 -13.8 -11.3 -9.6 -8.9 -9.1 -9.8 -10.8

(명목 GDP 대비) (-8.2) (-4.0) (-2.9) (-2.3) (-1.9) (-1.6) (-1.5) (-1.5) (-1.6) (-1.7)

중앙정부 -43.4 -22.1 -17.4 -15.6 -14.3 -13.6 -13.3 -13.6 -14.3 -15.2

(명목 GDP 대비) (-7.8) (-3.9) (-3.0) (-2.7) (-2.4) (-2.2) (-2.2) (-2.2) (-2.3) (-2.4)

지방정부 -2.1 -0.5 0.6 1.8 3.0 3.9 4.4 4.4 4.4 4.4

(명목 GDP 대비) (-0.4) (-0.1) (0.1) (0.3) (0.5) (0.6) (0.7) (0.7) (0.7) (0.7)

국가채무 1,172.9 1,189.9 1,205.1 1,218.6 1,230.5 1,240.7 1,251.2 1,262.3 1,274.6 1,288.5

(명목 GDP 대비) (212.1) (209.9) (208.3) (206.9) (205.5) (204.3) (203.7) (203.2) (202.9) (203.0)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8.

나. 성장실현 시나리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및 세입

□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1년 –20.4조엔에서 2030년 –3조엔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출은 2021년 106.6조엔에서 2022년 100.9조엔까지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30년 125.2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21년 63조엔에서 2030년 92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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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A) 106.6 100.9 103.0 105.3 107.5 109.9 112.8 116.3 120.5 125.2

재정수지대상경비 83.4 78.5 80.2 82.5 84.7 86.8 88.8 90.7 92.8 95.0

사회보장관계비 35.8 36.8 37.5 38.2 39.0 39.8 40.7 41.7 42.6 43.5

지방교부세 등 15.9 15.2 15.9 17.0 18.0 18.7 19.3 19.7 20.3 21.0

기타 31.1 26.1 26.4 26.8 27.3 27.9 28.4 28.9 29.5 30.1

국채비 23.8 22.8 23.2 23.2 23.2 23.5 24.4 26.0 28.0 30.6

세입(B) 63.0 67.1 70.5 74.3 77.8 80.7 83.6 86.4 89.2 92.0

세수 57.4 61.4 64.7 68.4 71.8 74.5 77.2 79.9 82.5 85.2

기타수입 5.6 5.7 5.8 5.9 6.1 6.2 6.4 6.5 6.7 6.8

차액(A – B) 43.6 33.9 32.5 31.0 29.7 29.2 29.2 29.9 31.3 33.2

기초재정수지 -20.4 -11.4 -9.7 -8.2 -6.9 -6.0 -5.2 -4.3 -3.7 -3.0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6.

□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21년 –0.8조엔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12.1

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출은 2021년 96.7조엔에서 2030년 117.1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입은 2021년 82.1조엔에서 2030년 109.6조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Ⅴ-11>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출(A) 96.7 97.0 98.1 99.6 101.9 104.8 107.9 110.8 113.9 117.1

공채비 11.8 11.5 11.4 11.2 11.2 11.2 11.4 11.3 11.2 10.9

세입(B) 82.1 83.5 86.1 89.7 93.6 97.1 100.2 103.1 106.3 109.6

세수 40.8 42.5 44.1 46.1 48.3 50.4 52.3 54.1 55.9 57.6

차액(A – B) 14.6 13.5 12.0 10.0 8.3 7.7 7.7 7.7 7.6 7.5

기초재정수지 -0.8 0.3 1.8 3.8 5.8 7.5 8.6 9.6 10.8 12.1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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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 ․ 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 제외

□ 기초재정수지는 2021년 GDP 대비 –6.8%에서 2026년 –0.1%까지 지속적으로 감

소하다 2027년 0.3%로 흑자 전환되며, 2030년 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자 규모는 2021년 –37.8조엔에서 2026년 –0.4조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7년 1.8조엔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1년 GDP 대비 –8.1%에서 2030년 

–0.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211%에서 2030년 167.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1,166.7조엔에서 2030년 1,250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Ⅴ-12>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재원 제외)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정수지 -37.8 -17.5 -10.8 -6.8 -2.9 -0.4 1.8 3.6 5.4 7.1

(명목 GDP 대비) (-6.8) (-3.1) (-1.8) (-1.1) (-0.5) (-0.1) (0.3) (0.5) (0.8) (1.0)

중앙정부 -37.0 -18.1 -13.1 -11.5 -9.8 -9.0 -8.1 -7.1 -6.4 -5.8

(명목 GDP 대비) (-6.7) (-3.2) (-2.2) (-1.9) (-1.6) (-1.4) (-1.2) (-1.0) (-0.9) (-0.8)

지방정부 -0.8 0.6 2.3 4.7 6.8 8.6 9.8 10.7 11.8 12.9

(명목 GDP 대비) (-0.1) (0.1) (0.4) (0.8) (1.1) (1.3) (1.5) (1.5) (1.6) (1.7)

재정수지 -45.0 -22.7 -15.6 -11.1 -6.8 -4.0 -2.1 -1.2 -0.7 -1.0

(명목 GDP 대비) (-8.1) (-4.0) (-2.7) (-1.8) (-1.1) (-0.6) (-0.3) (-0.2) (-0.1) (-0.1)

중앙정부 -42.9 -22.1 -16.8 -14.8 -12.7 -11.8 -11.2 -11.3 -12.0 -13.3

(명목 GDP 대비) (-7.8) (-3.9) (-2.9) (-2.4) (-2.0) (-1.8) (-1.7) (-1.6) (-1.7) (-1.8)

지방정부 -2.1 -0.6 1.2 3.7 5.9 7.8 9.1 10.1 11.3 12.4

(명목 GDP 대비) (-0.4) (-0.1) (0.2) (0.6) (0.9) (1.2) (1.4) (1.4) (1.6) (1.7)

국가채무 1,166.7 1,183.9 1,197.5 1,207.4 1,214.6 1,220.1 1,225.8 1,232.1 1,239.7 1,250.0

(명목 GDP 대비) (211.0) (208.8) (203.8) (198.2) (192.3) (186.8) (181.4) (176.4) (171.9) (167.9)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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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본 대지진 복구 ․ 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 포함

□ 기초재정수지는 2021년 GDP 대비 –6.9%에서 2025년 –0.4%까지 지속적으로 감

소한 후, 2026년 0.0%로 흑자 전환되며, 2030년 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자 규모는 2021년 –38.3조엔에서 2025년 –2.5조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6년 0.2조엔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1년 GDP 대비 –8.2%에서 

2030년 –0.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212.1%에서 2030년 168.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1,172.9조엔에서 2030년 1,253.8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Ⅴ-13> 성장실현 시나리오 전망 결과: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동일본 재원 포함)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정수지 -38.3 -17.4 -10.7 -6.3 -2.5 0.2 2.4 4.2 6.0 7.7

(명목 GDP 대비) (-6.9) (-3.1) (-1.8) (-1.0) (-0.4) (0.0) (0.4) (0.6) (0.8) (1.0)

중앙정부 -37.5 -18.1 -13.0 -11.0 -9.3 -8.4 -7.4 -6.5 -5.8 -5.2

(명목 GDP 대비) (-6.8) (-3.2) (-2.2) (-1.8) (-1.5) (-1.3) (-1.1) (-0.9) (-0.8) (-0.7)

지방정부 -0.8 0.7 2.4 4.7 6.9 8.6 9.8 10.7 11.8 12.9

(명목 GDP 대비) (-0.1) (0.1) (0.4) (0.8) (1.1) (1.3) (1.5) (1.5) (1.6) (1.7)

재정수지 -45.5 -22.7 -15.5 -10.6 -6.3 -3.4 -1.5 -0.6 -0.1 -0.3

(명목 GDP 대비) (-8.2) (-4.0) (-2.6) (-1.7) (-1.0) (-0.5) (-0.2) (-0.1) (-0.1) (-0.1)

중앙정부 -43.4 -22.1 -16.7 -14.3 -12.2 -11.2 -10.6 -10.7 -11.4 -12.7

(명목 GDP 대비) (-7.8) (-3.9) (-2.8) (-2.4) (-1.9) (-1.7) (-1.6) (-1.5) (-1.6) (-1.7)

지방정부 -2.1 -0.5 1.3 3.7 5.9 7.8 9.1 10.1 11.3 12.4

(명목 GDP 대비) (-0.4) (-0.1) (0.2) (0.6) (0.9) (1.2) (1.4) (1.4) (1.6) (1.7)

국가채무 1,172.9 1,189.9 1,203.4 1,213.2 1,220.2 1,225.3 1,230.7 1,236.7 1,244.0 1,253.8

(명목 GDP 대비) (212.1) (209.9) (204.8) (199.1) (193.2) (187.6) (182.1) (177.1) (172.5) (168.4)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1. 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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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 「신 경제·재정재생계획」의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은 성장실현 시나리오

에선 목표보다 2년 뒤인 2027년 GDP 대비 0.3%로 달성되며, 기준 시나리오에선 

전망 기간 내 미달성됨

○ 2021년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 GDP 대비 –1.5% 도달은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선 

목표보다 3년 뒤인 2024년에 달성되며, 기준 시나리오에선 전망 기간 내 미달성됨

<표 Ⅴ-14>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전망 결과(동일본 재원 제외)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준 
시나리오 

(A)

규모 -37.8 -17.5 -12.1 -10.0 -7.9 -6.8 -6.2 -6.0 -6.0 -6.0

GDP 대비 (-6.8) (-3.1) (-2.1) (-1.7) (-1.3) (-1.1) (-1.0) (-1.0) (-1.0) (-0.9)

성장실현 
시나리오

(B)

규모 -37.8 -17.5 -10.8 -6.8 -2.9 -0.4 1.8 3.6 5.4 7.1

GDP 대비 (-6.8) (-3.1) (-1.8) (-1.1) (-0.5) (-0.1) (0.3) (0.5) (0.8) (1.0)

차이
(A)-(B)

규모 0.0 0.0 -1.3 -3.2 -5.0 -6.4 -8.0 -9.6 -11.4 -13.1

GDP 대비 (0.0) (0.0) (-0.3) (-0.6) (-0.8) (-1.0) (-1.3) (-1.5) (-1.8) (-1.9)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0. 7., pp. 6~7.

[그림 Ⅴ-3]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전망 결과(동일본 재원 제외)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0. 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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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경제·재정재생계획」의 중간목표인 2021년 GDP 대비 국가채무 180% 도달은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선 7년 뒤인 2028년 176.4%로 달성되며, 기준 시나리오에선 

전망 기간 내 미달성됨

<표 Ⅴ-15>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 결과(동일본 재원 제외)

(단위: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준 
시나리오 

(A)

규모 1,166.7 1,183.9 1,199.2 1,212.9 1,224.9 1,235.4 1,246.3 1,257.8 1,270.3 1,284.6

GDP 대비 (211.0) (208.8) (207.3) (205.9) (204.6) (203.4) (202.9) (202.5) (202.2) (202.4)

성장실현 
시나리오

(B)

규모 1,166.7 1,183.9 1,197.5 1,207.4 1,214.6 1,220.1 1,225.8 1,232.1 1,239.7 1,250.0

GDP 대비 (211.0) (208.8) (203.8) (198.2) (192.3) (186.8) (181.4) (176.4) (171.9) (167.9)

차이
(A)-(B)

규모 0.0 0.0 1.7 5.5 10.3 15.3 20.5 25.7 30.6 34.6

GDP 대비 (0.0) (0.0) (3.5) (7.7) (12.3) (16.6) (21.5) (26.1) (30.3) (34.5)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0. 7., pp. 6~7.

[그림 Ⅴ-4]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 결과(동일본 재원 제외)

(단위: GDP 대비 %)

 주: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대책 경비 및 재원을 제외한 전망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0. 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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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EU 회원국명 약어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Z 체코

DK 덴마크

DE 독일

EE 에스토니아

EI 아일랜드

EL 그리스

ES 스페인

FR 프랑스

HR 크로아티아

IT 이탈리아

CY 사이프러스

LV 라트비아

LU 리투아니아

HU 헝가리

MT 말타

NL 네덜란드

AT 오스트리아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FI 핀란드

SE 스웨덴

NO 노르웨이

EA 유로지역

EU 유럽연합

출처: EC,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2021,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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